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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一般事項

가. 日 時 : 1989. 10. 16 (JU ) 10:00-12:22

나. 場 所 : 板門店 中立國監督委員會 會議室

다. 雙方 代表團

우 리 側 l 北 側

< 首席代表 > < 團 長 >

宋 榮 大 박 영 수

c 南北赤+字會談 大韓赤十字社 ( 朝鮮赤十字會 中央委員會

代表團 代表 兼 代辯人) 常務委員 )

< 代 表 > < 代 表 >

李 峻 熙 김 광 수

c 南北赤+字會談 大韓赤+字社 ( 朝鮮赤+宇會 中央委員會

代表團 枕表 ) 委員 )

率 柄 雄 정 덕 기

c 南 北 赤 + 字 會 談 大韓赤十字社 ( 朝鮮赤十字會 中央委員會

代表團 代表 ) 責任指導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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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 讓 錄





2 . 會 議 錄

<雙方代表 入場 및 人事交換 >

南 c宋榮大 ) :자주만나 반갑습니다
를

北 c박영수J :예, 반갑습니다.

.c 記者들 寫眞濕影 )

南c宋榮大 ) ;또 다시 이렇게 내려오시느라고 手昔가 많으셨습니다.

北c박영수 ) :어제는 날씨가 흐리고 밤에 또> 거기에도 비가 왔어요?

南c宋榮大」 :예, 어제 간밤에 서울地方에도 비가 극간 왔습니다만 아침이

되니까 날씨가 이렇게 맑게 개이는 것 같습니다.

北(박영수) :아t 그러니까 말이요. 날씨가 밤에까지 비가 오더니 오늘 낮

에는 아주 또 좋은 날씨가 되었구만.

南(宋榮大) :내가 오늘 서울을 떠나가지고 여기에 오는 車問에서 문득 한

4年前의 일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무언가 하면 지난 85年에 우리가 l次 r訪間團 J事業을 協議를

할 때에 第3次 接觸에서 雙方間에 意見이 맞아 가지고 출意書를 交換

한 적이 있었는데 , 이번 誇2次 r誘間團 J奈業과 關聯해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것이 세번째 입니다
출

그래서 이 3次 接觸에서 무엇인가 우리 大魚를 낚는 큰 成果를 하

나 내어야 하지 않겠느냐.

특히 지금 모든 것이 發展하는 추세에 있는데 , 우리 赤+字人들이 하

는 일이 이 발전추세에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뒤져서는 안되겠다
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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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자리를 같이 앉은 여섯명은지난 l985

年에 分斷以後 처음으로 商北間에 r離散家族 故鄕訪問 및 藝術公演識 J을 成

事시킨 좋은 經驗을 가진 r有經驗者 J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經驗을 다시한번 살린다고 한다면 오늘 이 會

談이 적 成功的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希望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北(김광수) :뭐 , 큰 보따리 하나 가져왔어요?

南(宋榮大」 :오늘 r보따리 J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 이 r보따리 J라고 하

는 것이 두개를 합쳐서 하나가 되어야 보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北(박영수J :춰 ,藝術團.故鄕訪問團 交換問題는 우리가 다들해야 되니까 = L

건 잘 될 것이고, 우리가 이걸 中途에 그만두면 안되지요. 이것은 꼭

成事시켜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成事시켜야 된다는

것이 우리 代表團의 立場일 뿐만 아니라 온 겨레 또 흩어진 家族 .親

戚들의 希望과 期待니까 그걸 그들에게 또 失望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돼죠 -

그래 요새 거기에서는 위 , 어떻게들 지냅니까?

南c宋榮大; :저,貴側도 아시리라 압니다만 r원드컵 J賦漆 r아시아 J地域

豫選戰 最終競技가 지금 r싱가폴 J에서 열리고 있는데 , 오늘 저녁에 r南

팀 J하고 r北팀 J하고 競技를 갖습니다.

北 c박영수 ; :예> 압니다. 그래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南(宋榮大) :그동안의 戰績을 보니까 雙方의 實力이 비등한 것 같아요
찰

北(박영수」 :그래 거기 지금 競技를 하는 거래요? 지금?

南c宋榮大) :우리팀도 i次戰에서 相對側하고 비겼고, 아마 貴側팀도 두번

해서 비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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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박영수 ) :두번해서 비겼어요 출

南 c宋榮大 ) :비겼어요. 비등한데 , 現地에서 두 監督들이 얼마 前에 만나

가지고 이야기 하기를 오늘 저녁 競技 아주 멋있게 한번 해보자 말이

야.

그래서 우리 民族의 優秀한 技偏을' 좀 世界 사람들 한테 알려주자.

이렇게 아주 화기애애하게 지금 對話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출

뭐 ,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r아시아 J地域을 代表해서 두팀 내보내

지 않습니까 ?

그런데 우리 r南팀 J . r北팀 J이 r아시아 J地域을 代表해서 함께 나

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좋겠는가?

더군다나 말이죠. 年內에 우리 故拂訪間團 .藝術團이 또 오고 간다면 이

것이야 말로 커다란 民族的 慶事가 될 수 있다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출

北 c박영수) :나는 宋先生하고 意見을 달리해요 燎

諒年度에 그 本選競技에 北과 南 두팀이 本選競技에 올라가면 안되겠다. 하

나로 本選競技에 參加해야 되겠다
를

그러니까 諒年度 第 ll次 아시아競技大會 때에도 하나로 가고 . . . . . . .

南(李兩雄」 :그럼 單一팀으로 해서 나가면 되겠네요 출

北 c박영수」 :撚球選手權大會에도 하나로 가고 이렇게 되어야 한다 그 것입

니다. 둘이가면 안절니다.

南 c宋榮大) :諒年 아시아 競技大會에서 單一팀으로 가야지요

北 c박영수 ) :아시아競技大會에 單一팀으로 가고 왜 國際選手權大會에는 둘

o1 .......

南 c李峻熙 」: 바로 이번 試合에는 이미 出戰한 狀態이니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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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c宋榮大」 :이번에는 그 規程이 또 달라졌어 요 .

아시아競技大會에는 單一팀으로 가야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마

내가 알고 있기로는 또 體育會談을 며칠내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成果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北c박영수」 :아?그것 2o 日날로 合意되었어요. 예? 2o 日날 合意되었어요
零

지금? 요새 우리 北半部에서 말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흥분되어 있

는데,홍분되어 있다는 말이 맞겠는지 모르겠는데? 다 來日에 대한 誇望

과 抱負라고 하겠는데, 내 그저 간단한 얘기를 하나 하면, 北에서 이제

最近에 r약돌 J이라는 것?새로운 藥材를 하나 發見했단 말이예요
출

돌인데 그게 사람의 人體를 維持하는데 필요한 필수r아미노산 J들 이

게 아주 綜合的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요
출

그래서 거기 그 r약돌 J이 나오는 地方 사람들의 평균수명을 調査해

보니까, 거의 9o살 以上이예요. ioo살 넘은 사람이 많고. 그래시 나도

이제 백살은 問題없겠다 ...... (웃음 」

南(李柄雄 」:아니 그것 를 가지고 나오셨으면 좀 주시지. 그것 먹는 것

입니까 ? 어떻합니까 ?

北(김광수 ) :柄雄先坐, 아주 대단합니다.c一同웃음 )

北 c정덕기 ) :이번에 會談 잘하편 좀 . . . . . . .

南c李柄雄) :그래 ,이 다음에 가지고 오세요. c웃출J

北c박영수; :그래서 實務接觸을 좀 잘하고? 그래 實務接觸이 잘 돼야 주

지 위,그렇게 값이 비싸요. 그것 거저 주지는 않겠단 말이요. c - 同

웃음 」

南(宋榮大」 :오늘 事實 지난 2次接觸이 벌 進展없이 끝났다 하는 報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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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가게 되니까? 우리側 一部 離散家族들 사이에서는 좀 서운한 表情

을 表示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w談을 잘해서 그때의 그 失望을 希蒙

으로 바刊주고? 더 나아가서는 그 誇望이 눈앞에 現實로 다가올 수 있

도록y 이 可찬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意味에시 이 오늘의 會談이 저로서는 퍽 重要하다고 생각을 합

니cl.

北(박영수) :예?그래서 이제 얘기하던 것 다 얘기를 못했는데 , 그 약돌

이라는게 상당히 희귀하단 말이예요
출 아주 좋은 것인데 . . . . . . .

그 래 이제 우리가 대대적으로 利用을 하게 되겠는데 ,그러니까 사람들

이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하여 상당히 興味를 느끼고 있단 말이예요
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童話에 나오는9 童話들에 나오는 그 것

다 아시겠는데 ,금도끼 무슨 금방망이 F밥 나와라 J 그러면 밥이 나오고

말이요. F천(布) 나와라 J.그러면 천이 나오고, F집 나와라J 그러면

집이 나오고 ..... ..

이것과 비길 수 있는게 우리한테 이번에 놓았어요, 되었어요. 무엇인

가 하면 요전에 우리가 報道를 해서 알겠는데 이 r순천비날론연합기업

소 J조업식을 했는데 , 이 조업식하는데 네가 갔다 왔습니다. 물론 聯合企

業所 建設할 때도 가 보았었고 출

그 規模라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그 뭐>.한개의 큰 撚市, 大部市와

같은 그와 맞먹는 規模예요. 하나의 聯合企業所가 그 規模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한가지 사실만 들면 역시 化學聯合企業所다 보니까 @a

管들이 많은데 t 配管에 그 聯合企業所 進設에 들어가 있는 犯管의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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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總延長하니까 얼마인가 하면 1,800 /oB예요 출

우리가 우리나라 3千里라 그러는데 , 끝에서 끝까지 3千里하고도 4,5百

里가 남는다 말이예요. 그 정도로 이게 대단한 거예요 譽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r비날른 J이 앞으로 한 lo萬屯 나오죠출 = L

다음에 r탄산소다 J 위> r가성소다 J ? r질소비료 J 그 다음에 r메탄올 J

이런 것이 나오는데?내가 왜 금도끼라 했느냐 하면 천 c布 )間題가 해결되

죠 거기에서 > 完全히 해결됩니다
출

질소비료가 나오니까 農事間題가y 이게 또 解決된단 말이예요. 그 다음

에 뭐 ? r메탄올 j이라던가?

北(정덕기 ) : r메탄올 J이3 :.

北c박영수」 :그것을 가지고 이제 다른 것하고 출成을 뭐 하고하면 이 가

축사료에서 아마 一等級의 原料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고기 c 肉」間題

가 解決되 z . . . . . . .

그러니까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t 이것이 다 解決된다. 그래시 지

금 우리 人民들은 이 r순천비날론聯合企業所 J를 조업한데 대해시 무엇

이라고 다들 얘기하는가 하니까, 이게 自立的 民族經濟의 위용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게 하는 거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 모두가 마음

흐뭇한 이런 狀態에서 지금 漆日에 대한 希望과 樂觀, 이것을 가지고 지

금 살아간다. .......

南(李峻熙 ) :그래 그 工場이 잘 되어 가지고 이제 住民들의 生活水準이

높아지면 같은 同胞의 立場에시 좋은 일이s .

北(박영수) :아주, 峻熙先生 오늘 말씀 처음으로 한마디 잘 했구먼. (

同웃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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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宋榮大」 :지금 우리가 祖國語土를 금수강산이라고 그러는데 事實 南北

에 賦存資源 좋은 것이 많이 있조 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서로 協力해서 共同의 資撚開發같은 것도 해야

되겠고, 뭐 이를 위해서는 經濟協力도 이제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北c박영수) :아> 빨리 이제 協力 .交流를 해야 됩니다
囑

南c宋榮大」 :예? 그래서 各 分野에 걸쳐서 이렇게 서로 交流하고 協力하

고 해야 되는데 >역시 지금 우리 赤十字人들이 南北關係의 r물보J를 트

는데 있히서 先導的 役割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시 무엇인가 좋은 摸

範을 보이고f 또 다른 分野에서도 이렇게 좋은 成果가 나타나고 하게 되

면 이 南北關係가 적 計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營

자? 이제 우리 오늘 또 實質問題 討論할 案件이 좀 많이 있고 하기

떼문에 戮談은 다음 機會에 또 하도록 하고 일단 會談을 하는 方向으

로 準備를 해보십시다
출

北 (박영수; :이제 3次 接觸이란 말입니다
黎

朝鮮俗談에 r세번째 만에는 무언가 되어야 된다 J 그런 말이 있거든

요 .

그래 오늘 3차 接觸에서는 可否間 무슨 결찰이 나야 될 것 같아요 출

北 (김광수」 :可가 좋지 *

北(박영수) :그래시 이것 오늘 接觸에서는 이 消息을 워 좀 전해줄 것

이 있어야 되겠단 말이예요 출

그래 우리 3次 接觸까지> 우리 lU, 1985年度 接觸때 뭐 우리 세분

하고 내가 그때 마주誇아서 했는데 , l次, 2次에서 벌씨 部分的인 妥協

들이 되어 갔거든요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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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못된 것이 規模間題였으니까? 그때 規模問題 가지고 많이 끌은

것은 事實이 고 출

그런데 이번 接觸, 그런 호地에서 대비해 놓고 보면 l次> 2次에서 너

무나 우리가 成果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를어진 家族 .親戚들이 失望을

한다는 것도 無理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希望을 주어차 되겠는데 오늘이 이거 重要한 고르

비다. 그래 오늘 接觸에서는 그 무엇인가 크더라도 작더라도 무슨 結

實을 좀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南 c李柄雄 ) :오늘은 하여튼 매듭을 것고 헤어집시다 婦

춰, 어떻게 하든지 , 지난번에 우리가 세번에 끝냈는데 , 오늘 끝내야지 r L

렇지 않으면 이것 기다리는 사람들을 자꾸 希望을 리어 놓는 것 같아

요 .

北c박영수」 :뭐 f 애간장을 많이 줄것 같단 말이예요 출

南(李柄雄」 :오늘 하여간 좋은 것 많이 가져왔을 것 같은데 . . . . . . .

北c박영수」 :그래서 저t 場內 를 整帳하게 도와 주시죠. 記者先生들 !

南 c宋榮大) :자, 우선 오늘 會談의 출開與否 問題인데 t 지난 2 次 接觸때

우리가 非公開로 해보니까 實質的 間題討議가 잘 進展이 되었었는데 T 오

늘도 어떻게 非公開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

北(박영수) :그것 뭐 > 내가 보건데는 l次 接觸때 公開로 하지 않았어요?

2 次 接觸때 非公開로 했는데 ? l次 接觸때나 2 次 接觸때 公開했을 때

와 非公開때 뭐 달라진게 무얼 내가 찾아보지 못하겠어요 를

그런데 어찌겠어요? 非公開로 하자고 하는데 뭐, 非公開로 합시다. 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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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開로 하죠 聲

南(宋榮大 」:역시 즘 우리가 會談을 生産的으로 하려고 하려면 그 方向

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記者先生들 좀 協調를 해주시죠 출

南c李柄雄 ) :쥐 f 어제 내려 오셨어요 ?

北 c김광수」 :예> 어저께 내려왔어요. 柄雄先生은?

南c李柄雄t :우리는 아침 8時半에 떠나 가지고 한 時間 정도 걸려 여기

에 도착했습니 다.

南c李峻熙 」;워, 이제 季節의 變化도 이제 겨울을 재촉하는데 우리도 발

리 어떻게 結束지어서 좋은 結實을 맺고 해야지요?

北(정덕기 ) :예> 우리 會談을 좀 잘해서 누구보다 앞서가야지요
출

南(李柄雄 ) :거기서 아마 여러 時間 걸리죠?

北(박영수) :우리 전번에 서울 나갈 때는 i時間 45s. 걸리던데 ?

南 (李術雄 ; :나갈 때 ?

北 c 박영수 ) :응차

南(李柄雄 ) :아t 저쪽까지 가니까* 宿所까지 가니까 2時間이 조금 더 걸

려요 .

南(李峻熙 ) :어제 開城서 갔어요?

北 (정덕기 3 :그렇지 요 출

南 (李峻熙 ) :기차로 오셨던가요?

lk (정덕기 」:예擊

南c李峻熙 ) :오늘 조금 제법 찬것 같지요?

南(李柄雄 ) :오늘 쌀쌀해요 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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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宋榮大) :예 , 그래요 譽

北 (김광수) :우리 북쪽에는 서리가 내렸어요 聲

南c李柄雄t :아마 이게 어제? 오늘 비오고 체서 이제 날씨가 갑자기 추

워지거든요 출

北 c박영수) :오늘 첫 發言을 宋先生이 먼저하게 되었지요?

南c宋榮大 ) :예t 나도 그렇게 알고서 準備하고 나왔습니다 출

北(박영수) :좋은 案을 내십시요. 좀.

南c宋榮大 ; :자, 그러면 먼저 첫 發言을 하겠습니다 聾

< 우리側 첫發言 >

北側代表 여러분 !

우리는 第 ll 次 南北赤十字會談 開催間題와 第 2 次 離散家族故鄕訪問 및

藝術公演團 交換間題를 協議하기 위해 오늘 세번째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接觸에서 本會談 再開날짜 및 第 2 次 訪問團 交換의

날짜와 訪問團의 規模間題 등에 관해 서로의 立場을 開陳하고 討論을 벌

였으나 意見差異를 좁히지 못하였습니다 출

또한 第 2 次 證散家族 故鄕諒問團의 訪問地와 其他 다른 問題들에 대

해서는 아직 本格的인 協議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形便에 있습니다
출

이로써 赤 + 字 實務代表接觸이 한 두번 정도로 끝나 事業實施에 들어

가리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當初 期待와는 달리 漆觸이 계속 이어지 고료

그만큼 時間이 經過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릿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接觸에서 相互 理解와 漆調하는 姿熱에서 우리들 앞에

놓여진 間題들을 成果的으로 協議 .解決함으로써 滿足할 만한 結果를 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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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次接觸時 雙方 立場을 比較하여 볼 때 > 本會談 再開 및 訪問

團 交換날짜와 關聯하여 , 우리측은 第 ll 次 南北赤十字會談을 ll월 l일로 f

第 2 次 訪問團의 交換날짜를 l2월 8일로 提議하였습니다.

우리측이 第 ll 次 南北赤十字會談을 第 27; 訪問團 交換날짜보다 앙세

운 것은 本會談의 早期開催와 妥結이 離散家族들의 不幸과 苦痛解消를 위

한 根本的인 方法이므로 가능한 限 最短時日內에 열려는데 그 基本趣旨

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責際 準備面에서도 第 ll次 南北赤+字會談을 第 2 次 訪問

團事業보다 석러가지 面에서 充分히 앞당길 수 있다는 判斷에서 提起한

것이었습니 다.

그러나 貴側은 第 ll次 南北赤十字會談보다 第 2 次 訪問團 交換事業을

먼저 貢施할 것을 空張하였습니다.

나는 지금 狀況이 貴側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第 2次 訪問團 交換事

業은 實施할 수 있고 本會談 再開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

다. 赤十字 人道主義事業은 언제 어디에서든지 어떠한 環境과 條伴에서도

推進되어야 하며 訪問團交換이 可能하다면 本會談도 마띵히 再開될 수 있

다고 생각합니 다.

또한 第 2 次 訪問團의 規模問題와 관련하여 ) 우리측은 이번 訪問團이 故

鄕訪問團 中心으로 構成되어야 한다는 立場에서 故鄕訪問團 3oo 명 , 藝術

公演團 5o 명을 提案하였습니다 출

우리측이 故鄕訪問團과 藝術公演團을 親模面에서 差異를 둔 것은 이번

誇 27? 訪問團 交換의 目的이 離散家族의 苦痛解消에 있기 때문에 그 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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旨를 充分히 살리면서 同時에 故鄕訪間團 中心의 構成을 바라는 離散家

族 當事者들의 意思와 要求를 反映하였기 때찰입니다.

이와 함께 故鄕諒問團과 藝術公演團은 그 性格이 다르므로 故鄕訪間團

은 赤 + 字 人道主義事業 次元에서 實施하고 藝術公演團은 南北文化交流 次

元에서 實施하는 것이 原則이되 > 藝術公演團 交換을 굳이 赤+字事業과 結

付시켜 實施할 경우> 그 數는 小規模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判斷에

서 였습니 다.

그러나 貴側은 前例를 내세워 故鄕訪問圖 3oo 名 > 藝術公演團 3oo명

同數構成을 主張하였습니 다.

이와 같은 貴側 主張은 故理訪問團 事業의 를래의 趣旨는 물론 離散

家族들의 意思와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事業의 輕重을 考慮하지 않

은데서 나온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雙方이 이처럼 두가지 問題에 대해 立場差異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우리측은 이것이 討議의 進展을 어렵게 만드는 要因이 되어서는 만된다

고 생각하며 > 따라서 서로의 意見差異를 좁혀 合意를 이룩함으로써 다른

問題討議를 순조롭게 해나가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나는 第 ll次 南北赤+字會談을 第 2 次 訪間團 交換날짜보다 앞세우는

것이 合理的이고 現實的이라고 생각하지만 實務接觸을 어떻게 하든지 早

速히 妥結지음으로써 온민족의 期待에 副應하고 離散家族들의 苦痛解消에

寄與하려는 立場에서 다음과 같은 修蒙案을 내놓고자 합니다.

第 2 次 離散家族 故鄕訪問 및 藝術公演團의 交換날짜는 l989년 l2원

8일로 하고, 第 ll次 甫北赤十字會談의 開催날짜는 l2월 l9일로 한다.

이같은 우리의 提案은 第 ll次 甫北赤十字會談과 第 2次 離散家族 故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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訪問 및 藝術公演團 交換을 今年안에 꼭 實現시키고자 하는 충정에서 비

롯된 것입니다.

나는 이같은 우리측 修臺案을 貴側이 받아들여 날짜문제에 관한 合意

를 먼저 본 다음 나머지 다른 問題들에 대한 協議 .解決을 圖謀함으로

써 오늘 接觸이 좋은 結果를 生産하기를 期待합니다.

以上이 우리側 첫 發言이 되겠습니다.

北(박영수) :네> 그 날짜間題 하나에 대해서만 案을 내놓았구만요. 다른

問題에 대한 案을 내놓지 않고.., .. . .

南c宋榮大) :우선 貴側의 첫 發言을 듣고 제가 우리 立場을 덧붙여서 설

명하겠습니 다.

北c박영수 ) :다른間題 저 訪問團 規模問題라든지 전번 接觸때 集中的으로

論議된 것이 두가지 問題 아닙니까?

南 c 宋榮大 ) :네

北c박영수) :두가지 間題에 대한 案을 아 워 털어놓고 討論하는게 좋지

그 중에서 하나만 딱 내 놓으니까? 뒤에것은 도저히 어떻게 할라는지

워 종잡을 수가.......

南(宋榮大) :그 問題도 우리가 서로 相對方을 理解하고 또 상대방의 立

場을 尊重하는 立場에서 協議하며는 折表點을 摸索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가 이 時期問題에 관해서 修臺案을 냈기 때문에 要

이에 대한 貴刻의 立場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먼저 말씀

을 듣고 討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는다.

北(박영수) :아, 원래 이제 이 訪間團 交換事業 여기에서 重要한 게 뭔

가 하면, 우리가 보건대 날짜문제 물른 이것도 重要한데 그러나 보다 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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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한 것은 訪問團 交換과 關聯한 內容입니다.

規模를 어떻게 하며 그 밖에 訪間地 問題, 우리가 提起한 實況 中繼 )

.藝術公演團 實況中理問題 , 가령 날짜를 출意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內容에

合意 안되며는 날짜 意義 없습니다.

그런 意味에서 그 중에서도 訪問團 規模間題가, 85년도 경우를 놓고

볼 때 제일 힘들었거든요 출

그러니까 이 問題에 대한 案도 전번에 充分히 論議됐는데, 아예 同時

에 즘 내 놓으면 좋겠구만. 첫 發言하는데서 한가지만 딱 내놓으니까요

다른 한가지는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지 우리로서야 알 수 있습니까를

商(宋榮大) :저기 우리가 지난변 그저 討論할 때에 그 時期問題를 먼저

얘기했고, 規模問題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인제 訪問地라든가 藝術公演團

이라든가 기타 訪問團 關聯間題가 있는데, 일단 그 時間關係上 두가지 間

題만 討議를 끝내고 돌아가서 서로서로 硏究해 가지고 다시 만나자 이

렇게 했습니 다.

그래서 일단 그 時期間題 제일 첫 우리가 討議, 協議해야될 時期問題

를 내가 먼저 이야기 한건데 . . . . . . .

時期問題가 왜 重要하냐, 우리 雙方모두가 다 지금 本會談 再開, 第 2

次 訪問團事業을 年內에 素現하자 하는 立場입니다. 年內에 實現할려고 할

것 같으면 우선 이 時期間題부터 못을 박아야 돼요 출

北 (박영수) :그런데 時期問題는 雙方案에서 다 年內에 하는거로 제기 됐단

말입니다. 時期問題가 어느 한쪽에서 어느 하나는 내년으로 넘기자, 이런

案이 없으니까, 금년중에 하는데는 다 雙方의 立場이 같은거 s . . . . . . .

그런데 이 날짜를 글째 정해 놓았및자 內容이 合意안되면 이게 무슨 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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味있는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訪間團 規模問題에 이거 85年度 경우

를 봐서 제일 어려됐던 건데
출

그래서 나는 그 規模間題까지도 전번 接觸때에 充分히 論議된 바, 있

기 때문에 그 案까지도 좀 내줬으면 좋겠는데 , 안내놓7a다면 어찌겠어요
출

내가 그럼 뭐 우리 案을 내놓아야지요. 좋습니다.

南 ( 宋榮大 ) " UI* *****

北(박영수 ) :좋은걸 후에 내 놓을걸 기대하면서 ... ... .

南 c宋榮大) :아마, 저 상당히 큰걸 가져오신 것 같은데 , 들어봅시다.

北(박영수) :네. 다음번에 規模間題도* 좀 좋은.案을 낼 것을 期待하면서 내

가 우리 基本發言을 하겠습니다
聲

<北側 基本發言 >

南側代表 여러분 !

오늘로서 우리는 세번때의 接離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 두차례의 接鱗을 통해서 쌓방은 본 寶務代表接觸에 상정된 問題

를 놓고 充分히 意見을 交換하였으며 그 過.程에 서로 相對方의 立場을

잘 알게 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들의 實漆代表接觸에시는 흩어진 家族 . 親戚들과

온 겨레에게 아무러한 기쁜 소식도 전해준 것이 없으며 오히려 실망만

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출

率實上 본 實務代表接織에서 討議解決해야 할 問題로 말하면 쌍방이

眞實로 人導主義的 立場과 지난 時期 北南 赤十字會談들에서 이룩된 合

意事項에 充實하려는 立場에만 선다면 한 두차례의 接觸으로도 타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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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問題들입니다 출

그렇지만 아직도 쌍방은 상정된 問題들에 대한 討議에서 한걸음도 前

進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營

우선 우리가 두차례의 實務接觸들에서 거듭 提起한 < 全震燎> 顧問인

文益煥牧師와 < 全大協 ) 代表 林秀卿學生, <天主敎 iE義具現 全國司祭團. )代表

文奎鉉神父 問題는 아직 貴側에서 아무런 措置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解

決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第2次 藝術團 및 故鄕論問團 交換과 本會談再開問題 역시 이

치상으로 보나 雙方 合意事項과 온 겨레의 要求로 보나 理白한 問題임

에도 不拘하고 意見差異를 조금도 接近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燎

이러한 事實을 놓고 우리는 다같이 責任을 느껴야 하며 상정된 問題

들에 대한 討議를 시급히 結束하기 를해서 더욱 분발하여야 할 것입

니cl.

그러자면 무엇보다 먼저 雙方이 흩어진 家族.親戚들의 不幸과 6痛을

덜어주는데 모든 것을 照從시키는 立場에 서야 할 것 입니다
출

우리는 같은 使命을 지니고 있는 北과 南의 赤十字人 들이지만 지금

적.지않은 問題들에서 서로 다른 立場과 見解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形漆에서 一方이 自己의 立場만을 앞세운다면 상정된 問題들을

원만히 討議解決해 나갈 수 없습니다
출

우리는 自己의 立場을 생각하기에 앞서 흩어진 家族.親戚들의 不幸과

苦痛에 대하여 먼저 생각하여야 하며 그들의 不幸과 苦痛을 덜어주는

것이라면 그것이 그 누구에게시 提起된 提案이든지 좋은 것은 성근하

게 받아들이는 立場에 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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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까지의 接觸過程을 놓고보면 말로는 서로 讓步하고 要協하

자고 하면서도 실지로는 對決의 觀點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自己 主張만

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實務代表接觸은 흩어진 家族.親戚들과 온

겨레의 期待와 念願에 副應하지 못하고 있으며 , 第2次 藝術團 . 故鄕訪問

團 交換事業을 먼저 하는가, 本 會談을 먼저 하는가 하는 問題에서 S

차 合意를 이룩하지 못하고 시야비야 하면서 時間을 浪費하고 있습니다
聲

우리는 그러한 現象들이 眞實로 흩어.진 家族.親戚들의 不幸과 苦痛을

덜어주는데 모든 것을 服從시키지 못하고 自己側을 먼저 생각하는 思考

方式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보면서 하루속히 그러한 편협한 立場과

態度를 고쳐야 한다고 認定합니다.

다음으로 要方이 赤十字人道主義原則에 充實하면서 同時에 統一의 디팀

돌을 마련해 나가려는 立場을 堅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같이 分裂된 朝鮮의 赤十字人들입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北甫으로 를어진 겨레들의 不幸과 苦痛을덜

어주기 위해 努力하는 동시에 , 나라의 統一偉業을 위해 獄身해야 할 民

族的 義務를지 니 고 있는 것입니다
출

우리가 벌써 對讀를 시작하던 첫 時期에 人道主義問題를 討議解決해 나

가는데서 自主. 平和統一 . 民族大團結의 祖國統一 3代原則을 璉本內容으로

하는 7.4 共同聲明精神을 철저히 ?現해 나가기로 合意한 것이나 雙方이

다같이 統一의 디팀돌을 마련해 나갈데 대한 大前提에 合意한 것은 바

로 그러한 漆旨에서 出發한 것입니다.

우리가 眞實로 赤十字 人道主義原刷에 充實하면서도 統一의 디팀돌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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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해 나가자면 사람들이 려고있는 不幸과 苦痛에 대하여 그 누구의 눈

치를 볼 것도 없이 그것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人道主義事業에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더우기 그것이 統一偉業을 促進시키기 위해서 의로운 일을 하던 사람

들인 境遲에는 政治的見解의 差異에 關係없이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별

쳐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國際赤十字大會에서 確認된 赤十字 人道主義原則

과 中立性의 原則에 充實한 출.으로 되며 同時에 雙方이 7.4 共同聲明의

雌則을 具現하기로 하고 統一의 디팀돌을 마련해 나가기로 한 雙方 合

意事項에도 充實하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를

를 으 로 雙方이 問題討議에서 서로 讓步하고 要協하는 姿勢를 堅持하는

것입니다雌

우리들의 接觸은 어디까지나 雙方사이에 進行되는 接觸이며 따라서 이

接觸의 成果與否는 雙淸이 얼마나 讓步하고 要協하는가 하는데 따라 左

右됩니 다 출

만일 雙方이 다같이 談步하고 妥協하려 하지않고 自己의 主張만을 J 츠

집한다면 接觸을 순조롭게 進展시켜 나갈 수 없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寶務代表接觸을 成功에로 이끌어 나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출

그러므로 相對方의 提案과 主張이 실지로 흩어진 겨레들의 不幸과 苦

痛을 델어주며 統一의 디팀돌을 마련해 나가는데서 自己의 提案이나 主

張보다 合理的인 것이라면 그것을 성근하게 받아들일줄 알아야 합니다 찰

지난 두차례의 漆務代表接觸過程을 總和하여 보면 그러한 면에서 여러

가지로 問題點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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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서로 주고받은 意見交換과 論爭을 通해서 訪北人士들에 대한

間題나 第2次 藝術團 및 故鄕訪問騷 交漆事業을 本 會談에 앞세울데

대한 問題나 그 밖의 壟術團公演과 關聯한 問題들에서 어느 것이 眞實

로 흩어진 겨레들의 不幸과 苦淸을 덜어주는 길이고 統一의 디팀돌을

마련해 나가는데 有益한 것인가 하는 것은 대체로 明白하게 되였다고

우리는 認定합니다.

南側代表 여러분 !

지금 北과 商으로 흩어진 家族. 親戚들과 온 겨레는 崇高한 使命을

지니고 마련된 北南 赤十字 實務代表接觸이 하루속히 結束되기를 고대하

고 있습니 다.

지금은 于百마디의 말보다 한가지라도 實踐을 하는 것이 더 重要한

때 입니다 燎

우리는 말로만 흩떠진 家族 . 親戚들의 不幸과 苦燕을 덜어주고 統一의

디팀돌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흩어진 家族.親戚들에게 血

肉들과의 상봉에 데한 기활과 漆望을 안겨주고 民族的 和解와 團출의 雰

閭氣, 本會談에 有利한 雰團氣를 進流하게 될 第 2 次 藝術團과 故鄕訪問

團 喪換事業을 漆施해야 하며 그리고 좋은 雰團氣속에서 中斷된 本會談

을 再開해야 합니다 찰

우리 雙方은 오늘 接燭에서 상정된 問題들을 전격적으로 妥結함으로써

第 27; 襲術團 .故撚訪問團 交換을 漆現시키고 本會談을 再開하는데서 劃

期的인 局面을 일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출

이리한 見地에서 나는 나라의 統一을 위해 의로운 일을 한 文益煥牧

師와 林秀卿學生? 文奎鉉神父가 自由로운 몸이 되도록 貴 赤十字社가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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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한 措置들을 時急히 취할 것을 다시한번 促求하면서 第2次 藝術團 및

故鄕訪問團 交換事業과 赤十字 本會談 再開間題와 關聯한 우리側의 折表

案을 提起하려고 합니다.

折表案을 이제부터 내놓겠습니다.

첫째로, 第2次 藝術團 및 故鄕訪問團 交換과 撚ii次 北南赤十字本會

談 開催날자와 關聯한 問題입니다.

지금 이 問題와 關聯하여 우리側은 第2次 藝術團 및 故鄕訪間團 交

換날자를 ll月 8 日로t 第ii次 北南赤十字本會談 開催날자를 l2 月 l5 日로

提起하.였습니 다.

그리고 貴側은 第2次 藝術團 및 故鄕訪問團 交換날라를 l2月 8 日로

하고 第ll次 北南赤十字本會談 開催날자를 ll月 l 日로 提起하였습니 다.

이 두案을 놓고 오늘의 時點에서 打算하여보면 本實務代表接觸이 아직

結束되지 못한채 時間을 끌어가고 있는 漆件에서 ll月 l 日에 第 ii 次本

會談을 開催하는 것은 實際上 어렵게 되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를

그리고 第 2 次 藝術團 및 故鄕訪間閭 交換事業도 貴側이 準備期間을 最

小限 l個月程度로 必要로 하는것 만큼 ll月 8日에 하기도 어렵게 N

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營

그러므로 우리는 雙方의 要張과 現實約 可能性을 다같이 考慮하고 本

會談 날자 問題는 招請側의 意見에 따라온 지난 時期의 前例도 考慮하
면서 第 2 次 藝術團 및 故鄕訪間團 交換날자는 貴側이 提起한 l2月 8

日로 하고 第 ll z 北南赤十字本會談 開催날자는 招請側인 우리가 提起

한 l 2 r l5 日로 하자는 것입니다. 明白하지요를 우리는 두번째 問題에

대한 提案까지 내겠습니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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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 第 2次 赤十字藝術團과 故鄕訪問團의 構成과 關聯한 問題입니다.

이 問題와 關聯하여 우리는 藝術團과 故鄕訪問團을 각각 3oo 名씩 동

수로 構成하자고 하였으며 貴側은 故鄕訪問團은 3oo 名 , 藝術團은 5o 名

으로 하자고 提起하였습니다.

두 案을 對比해서 보면은 故鄕訪問團 規模와 關聯하여서는 3oo 名으로

하는데 이미 一致되여 있고 다만 藝術團을 5o 名으로 하는가 아니면은

3oo 名으로 하는가 하는데서만 意見差異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問題도 역시 서로 相對方의 意見을 尊重하면서 合理的으로

解決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解決策으로서는 藝術團規模도 故지訪間團 規模와 동수로 定하는

것이 原則이지만 貴側의 意見을 考慮해서 襲術團規模를 定하되 貴側은

5o名으로 하고 우리側은 3oo名으로 構成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藝術理의 人員數를 5o名以上으로 늘일 必要가 없딱고 보는 貴

洲의 主張과 藝術團人員이 3oo名程度는 되여야 藝術公演을 充分히 할 수

있다고 보는 우리側의 進場을 다같이 反映한 것으로시 거기에 責側도

다른 意見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以上에서 나는 腰着狀態에 빠진 本 實務代表接解을 急速度로 進展시켜

나갈 수 있는 劃期的인 修正案을 리놓았습니다
출

우리의 이 修正案은 貴側으로서도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問返點이 없으

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貴側의 意見을 充分히 考慮하고 있을뿐 아니라 어떻게하나 今年

안으로 第2次 襲術團과 故鄕訪問團 交換索業도 實施하고 第 ll次 赤十

字本會談도 再開하려는 뜻이 담긴 우리側의 새로운 提案에 貴側이 肯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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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으로 呼應해 나오기를 期待합니다.

그리해서 오늘 接觸으로 問題討議를 끝내고 흩어진 家族. 親戚들과 온

겨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側의 基本發言을 이제 했습니다. 조금더 말씀하겠는데 , 貴예

要言에서 아까 여러가지로 얘기가 있얼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지난

時期같으면 월 좀더 解理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거는 그만두고 오

늘 우리가 2次藝術團. 故鄕訪間團 날짜를 貴側이 提璉했던 i2月 8 B > 第

l l 次 赤+字會談은 招請側인 우리가 提璉하는 i2月 i5 B > 이렇게 提起

를 했는데 그쪽에서 2次 訪間團 交換날짜를 l2肩 8 歸로 하고y ii次

本會談 날짜를 l2月 l9 日로 하자 그識죠를

南 (宋榮大 ) :예 를

北(박영수) :本會談 날짜 우리가 i2肩 i5日로 했는데 ,그것도 좀 같이 맞

출것이 나흘동안 延期시킨 것은 무슨 意圖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問

題는 지금 거의 意見一致가 된것 같습니다. 첫 發言을 통해서요 출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 間題는 큰 問題點이 없다고 생각을 하 고 이

제부터 訪間團規模 問題가 중요한 問題로 남아 있는데 ? 그 問題에 대한

宋先生側의 좋은 案을 듣게 되기를 希望합니다.

南(宋榮大 ) :지금 貴側이 첫발언을 하면서 또다시 會談外的인 問題인 文

益燥 .林秀卿 間題를 擧論한데 대해서 遺漆으로 생각합니다.

이 間題는 이 자리에서 더 이상 擧論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문제토의와 관련해서 貴側에서 時類 問題에 관련된 修正案

과 規模問題에. 관련된 修IE案들을 내놓았는데 우선 내 意見을 말하기

전에 첫발언에서 한가지 分聞하 해야 될 部門이 있기 때문에 質問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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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니다. 質間에 대한 答만 해주시고 그에 따라서 제가 우리 立場을 o 1

야기 하겠습니 다.

規模와 관련해서 藝術團構成에 있어서 r우리側에서는 5o 名으로 하고

貴側에서는 3oo名으로 하자J 이 이야기죠 ? 그러면 故鄕訪問團數는 어떻

게 하자는겁 니까 를

北(박영수) :지금 3oo名 : 3oo名 合致되어 있잖아요?

南 c宋榮大) : 300 : 300한다?

北 ( 박영수 ) :그것이요 찰

南(宋榮大 ) :자 그러면? 故鄕訪問團하고 藝術團 規模를 합치게 되면 우리

의 경우는 35o이고, 貴側의 경우는 6oo입니다.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

죠 ?

北 ( 박영수 ) :네

南 (宋榮大 )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時刻問題에 관해서 立場을 봐히겠

습터다.

지금 雙方案을 比較해 보면,第2次訪問團을 l2月 8 日날 實施하자? o 1

것은 意見一致가 됐습니다.

北 ( 박영수 ) :네
譽

南(宋榮大 ) :다만 第il次출談 날짜에 관해서> 우리側에서는 i2月 l9 曆로

이야기했고 貴側에서는 l2月 l5 日로 이야기 했습니다. 여기서 4 日 差

異가 남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本會談 날짜를 l2月 l9日로 定했느냐, 그 理由가

있습니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故鄕訪間團人員은 자기가 태어나서 살던 故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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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直接가도록 해주자 해서 訪間期間을 5泊 6 日 日程으로 提示를 했

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i2月 8 日날 訪間團이 出發하게 되면 滯留期間이 l2月

l3 曆까지 됩니다. 그렇찰습니까? 5泊 6 日 이니까요 雌

l3 日날 訪間函 事業이 끝나는데 , ll次會談을 바로 이린서 할 경우에

특히 이것은 貴側에 該當이 되겠습니다만 l5 日날 本會談올 平鐘에서 하

게 되며는 불과 이틀 차이예요 출

그래서 그점을, 貴側의 準備狀況을 考慮해서 우리가 여유있게 잡아가지

고 l9 日로 했다는 것을 말普드립니다.

北(박영수) :워 우리側을 염려해서 했다며는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될것

같습니 다.

本會談 날짜 間題는 招請側이 定하게 된거니까 慣例에 따료기로 하고

그 다음에 藝術團 .故鄕訪問團 交換 날짜 問題, 이제 訪問地 間題랑 같

이 討論되겠는데 우리는 종전과 같이 3泊 4日로 할것을 豫見한 겁니다.

그걸 前提로 한겁니다.

南 (宋榮大)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출

지금 第2次 訪問團 날짜하고 ll次會談 間隔이 며칠이 됐든 貴側 立場

에서는 별 상관 없다 하게되며는> 第2次 訪問團 날짜를 l2肩 8 日로 하

고 第 ll次會談 날짜는 貴側이 提遷한데로 l2月 l5 日로 하는것 좋습

니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分明히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는 이 날짜 合意에

있어서 諒問期間 5 泊 6 震을 前提로 하고 있다는 것을 分銅히 말씀드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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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그 問題는 다음에 討論하도록 하고 다음에 인제 規模問題를 貴

側에서 이야기 했는데 . . . . . . .

北(박영수) :지금 내 하나 물어 보겠는데 t 規模問題에 대한 새案을 내자

는 겁니까? 그냥 規模問題에 대해 이제부터 討議에 들어 가자는 겁니

까 , 핍니까 를

南 (宋榮大) :그거 내 지금 이야기 하겠어요

北 (박영수) :아니 그러니까 討議하자는 건가 ?

南(宋榮大 ) :내 이야기 하겠어요 출

지금 規模間題에 관해서 貴側이 내놓은걸 보며는 이것은 좀 우리가

깊이 있게 硏究가 될 問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뒤로 미루고 訪問地 問題를 즘 討論했으

면 하는 출구6 들곡작.

왜냐하면 訪問地도 時期나 規模間題 못지 않게 重要합니다. 또 사실상

지난번 2次接觸때 우리가 論問地 問題를 오늘 3次接觸에서 協議를 하자

고 約束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訪間地 間題에 대해서 우선 討論을 하고 그다음에 또

남아 있는 것이 公演間題입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정도는 討論을 한다

음에 貴側에서 내놓은 規模問題에 대해서 이야기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

니N .

北 ( 박영수) :가만t 그러면 좀 달라지는데 . . . . . .

그럼, 일단 날짜 問題는 雙方이 이정도로 意見의 一致가 돼가니까 아

무래도 이번 本會談 날짜문제 또 訪問團交換 날짜문제 그리고 訪問團交

換과 관련한 다른 節次問題> 이걸 다 합해서 하나의 合意書를 採擇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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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니까t 그렇게 되죠?

南 (宋榮大 ) :네를

lk(박영수) :그러니까 날짜 間題는 이 程度로 見解가 一致되어 가고 있

다는 것을 우리 서로 留意를 하고> 또 記錄에 남아 있으니까 그 정 도

로 하고, 어됐든 다음 間題討論으로 넘어 가야 되겠습니 다.

訪間團 規模問題냐 訪問地 間題냐 하는거는 좀 討論을 해야되 겠고...... .

그전에 내가 간단히 한가지 鋼白히 하고넘어가야 할 問題는 우리 基本

讚言에 대해서 宋先生이 論評을 하면서 北을 訪問한 人士들에 대한 問

題를 論評을 했는데 우리는 이 間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에대해전번두차례 接觸들에서 이야기가 됐지만 이 間題로 말

하면 우리는 提遷할 權利가 있고 또 그쪽에서는 履行할 義務를 지니고

있는거 다 . . . . . .

그리고 만약 이 間題가 解決되지 않음으로써 ,않고있음으로써 이것이

앞으로 北南對話 또 北甫關係 全盤에 하나의 응어리로 남아 있게. 된 다

는 그 事實입니다.

자 앞으로 어및든 어떤 方法으로든지 우리는 貴側에서 이 間題에 대

해서 좀더 赤十字人道主義 立漆에 시서 응당한 措置를 취해야 한다고

認定을 합니다.

이 問題 더 論議하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더 이 間題 이자리 에서

나는 이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問題로서 訪間團 規模間題인가 아니면 訪問函의 訪問

地 問題인가 이 問題인데 ,뭐 會談에 의례이 訪問函 規模閭題를 좀 討議

해야 되지 않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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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오늘 이 3次接觸에 나오면서 訪問團 規模間題와

關聯해서도 어랫든 修正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시 意見이라도 말해야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또 름더 고치자든가 이런 意見을 놓고, 내놓고 더 協議를 하는게 출지 ,

우리가 漆正案을 내놓았는데 論議는 안하겠다고 하니까 이거야 잘 안되

는거지 . . . . . . .

北(김광수) :宋先生, 오늘 좋은案 좀 내놓으시지요 출

南 (宋榮大 ) ;會談外的인 問題는 더이상 擧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다시 박先生께서 이 問題를 提起를 하는데 ,내가 지난 두차례에 걸쳐

서 文益煥 .林秀卿 間題에 관해서는 貴側이 알아들을 만큼 이야기를 했

습니다.

7 런데 貴側이 오늘 또 세번째 나와가지고 마치 깨진 유성기판 돌리

듯 이 똑같은 말 되풀이 하는 것을 보고서 퍽 딱한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文益煥 .林秀卿 問題에 대한 理解가 덜 됐으면 지난번 速記錄

을 보십시요. 그 速記錄 보면 그 問題에 관한 우리의 Atlo1 分明히

있습니 다.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세번 만나가지고 이자리에서 要結을 짓

자,實務間題를 해보자 해가지고 雙方이 지금 修正案을 小놓고 본격적으

로 討論을 벌리고 있는 마당에 그 間題를 중간에 또 끄집어 내게 되

며는 우리 會談雰圍氣 흐리게 하고 實質問題 討議에 支障을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이상 더 말 안하기를 저는 바람니다.

規模間題를 먼저 하됐느냐 또 訪問地 問題를 먼저 討論하겠느냐 이 問

.題어] 관해서 내가 종 硏究를 해서 討論하자, 우선 訪問地가 중요한 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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題이기 때문에 이건 아직도 우리 會談席上에서 한번도 討論을 못한 問

題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하자 하는 이야기인데 , 그렇습니다.

이 規模 問題에 관해서는 내가 訪間地間題 討論한 다음에 나의 立場을 밝히겠

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訪間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시다.

北(박영수) :그런데 왜 또 그렇게 順序를 이번에는 바꾸겠다고 그 러

는가.......

南 (宋榮大 ) :아니 바꾸는게 아니죠 출

北(박영수 ) :訪問地間題 다음에 이야기 할것 같으면 지금 좀 할것이지 . . . . . . .

南c李峻熙) :두 問題는 했고 이제 나머지 訪間地 問題하고 公演問題 討議

에 들어가다가 지난번 끝이 났으니까 . . . . . .

貴側에서 내놓은 그 案은 우리가 지금 立場을 確認했으니까 나머지

問題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 立場을 밝히면 되잖아요 를 .

北(박영수 ) :가만, 그러면 내가 거기에 對答을 해야 되겠는데 三료 對答을

김광수 代表한테 내가 넘기겠습니다.

北(김광수) :貴刻에서 이제 날짜 問題에 대한 案을 내고 우리S . 날짜

問題에 대한 案을 내서 討議했습니다.

그렇게 날짜 問題討議가 끝난 다음에 貴側의 主張이 전번에 訪問地 問

題를 討論 못했으니까 訪問地 問題를 討論하고 다음에 規模問題를 討論

하고자 이렇게 이야기 하면서 ,그것이 合理的이라고 얘기한데 대해서는 나

는 見解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방법으로 토의한다 하게 되면 처음부터 貴側이 날짜문제

를 얘기하지 말고 전번 l차와 2차회담에서 討議하지 못한 訪問地問題

라든가 藝術團公演과 관련된 여의 나머지문제를 먼저 討論하고 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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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討論하자 하면 貴側의 主張이 -貫性있고 맞는다고 보겠습니다. = L

러나 貴側은 오늘 날짜문제를 먼저 제기하고 토른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일 重要하게 이 會談에서 要結돼서 合意를 보아야 할

規模間題를 뒤로 미룬다면 여의 間題를 討論하고 合意를 봐도 큰 意義

가 없습니다. 지금, 規模間題가 먼저 解決돼야 다른 問題들이 해결되지

만약 날짜문제에 대한 基本的인 合意를 찰습니다.

合意를 봤다해도 規模問題에시 合意를 보지 못한다 하게되면 이 날짜

문제에 대해서 意義가 없어집니다. 그렇게를 規模問題 討議가 重要합니

4 .

그래서 우리는 規模問題 討論을 集中해서 먼저 妥結시켜 놓고, 그렇게 .하

고 여의 그다음 問題도 討論하자, 이왕 討論에 내려오던 김에 그건 하

나 빼놓고 다음문제로 넘어가자 이렇게 되면, 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

가 아닌가 ?

貴側의 主張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南 c李柄雄 ) : 이게 좀 상당히 實務的인 문제거든요. 왜냐 지금 일짜문제

를 合意찰는데 그 일짜에는 이제 期間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期間

이 지금 우리가 提示한 期間하고, 그쪽에서 提示한 期間이 차이가 있거

든 요 .

그러면 그 기간은 어디하고 또 걸리느냐, 訪問地 問題하고 걸리기 때

문에 그래서 이 일짜問題와 期間과 訪問地를 같이 討議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이 問題가 이거 그러면 期間을 언제로 할거냐, 지금 여기 날

짜는 i2月 8 日 또 i2月i5日 이렇게 되어있지만 그결 5泊6日이냐 3

泊4 日이냐, 그거 정하는 問題가 바로 訪間地하고 關係가 되거든요출 Z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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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니까 이 問題를 딱 매듭을 져서 그리고 넘어가자 하는 얘기예요 출

北(박영수) :아니 柄雄先生은 또 다른 얘기를 해요. 지금 그 宋先生은

이미 그건 우리측 ll차 本會談에서는 우리側이 招請側이기 때문에 우

리側의 事情을 고려해서 l2 月l9 日로 提起를 했던거고, . , . . . . . . .

그러나 우리가 무슨 5泊6日로 하든지 3泊4 日로 하든지 8日부터 訪

問團을 交換하고 그다음에 l5 日에 本會談을 하는데 대해시 우리가 문제

없다며는 일없다. 그렇기 때문에 l5 日로 同意한 것 아닙니까를

南(事柄雄 ) :그러니까 本會談 날짜는 그렇지만, 期間은 몇일로 할거냐 하

는 問題가 連結이 되는 間題지요 출

北(김광수) :그렇기때문에 이제 本會談 날짜와 聯關시키는 것은 그건 맞

지 않는 말이고, 그다응 순서대로 내려갑시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지요. 이거 우리가 規模間

題와 關聯해서 새로운 案을 내놓지 않했으면 또 모르했어요. 그러나 우

리가 일단 첫 發言에서 規模問題에 대한 修正案을 내놓았잖습니까? 7

런데 여기에 대한 거는 뭐 얘기도 안하고, 넘어가諒다고 하는데 , 바刊놓

고 생각을 해보시오. 어렇게 되誰는가?

南(李峻熙 ) :박선생, 우리 아까 宋代表께서 그거 얘기했잖아요. 일짜問題

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서로 意見이 一致가 됐고, 그다음에 이 規模間

題에 대해서는 그 訪問地 問題라든가 여타문제를 討議하며는 우리 나름

대로의 案을 내놓린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 못받을 것 뭐 있어

요. 딱딱하게 그럴게 있어요?

北 (박영수) : 아니 그러니까, . . . . . . . . .

南(李峻熙 ) :그럼, 다음문제 討議할 것 무슨 先後가 . . . . . .

. 3 6 .



南 c宋榮大 ) : 이제 내가 좀 얘기하지요 출 내가 지금 . . . . . .

北 ( 박 영 수 ) :내가 다음번에 . . . . . .

南 (宋榮大 ) 기다리세요. 내가 먼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를

北 (박영수) :내가 좀 물어보지요. 峻熙先生이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 물

어보고 싶은데 , 다음번에 訪問地 다음에 規模間題를 討論하며는 劃期的인

저 무슨 修正案이 나올 展望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종 期待

를 해 볼 用意가 있습니다
囑

南(宋榮大) : 아니, 그것은 내가 아까 그했잖아요. 지금 訪問地 .規模 .時

期 이것이 전부다 이렇게 같이 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찰아요?

이거 하나만 딱딱 때어가지고 하기가 좀 어려운 問題예요. 더군다나

이 訪問地하고 規模問題는 密接한 聯關이 있습니다.

왜냐, 故鄕까지 直接 가게 되며는요, 그 規模가 거기에 따라서 그만큼

늘어나야 됩니다. 이게 그렇찰아요?

北 (박영수 ) : 그래 3oo명이상 늘릴 생각입니까?

南 c宋榮大)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 . . . . .

北c박영수) : 그것만 좀 明白히 하세요 零

南c宋榮大 ) : 規模問題 얘기할 때 내가 그 問題는 얘기하천습니다. 그러

니까 訪問地 規模가 다 서로가 密接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번도 討論하지 못한 이 訪問地에 대해서 먼저 討論하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출側이 내놓은 規模에 관한 修正案을 결부시켜서 함께 討

論하자 이것입니다. 이렇게 되며는 討論이 立體的으로 함께 잘 되는 겁

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意見交換을 못한 이 訪間地에 대해서 자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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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 미루자고 하는 理由가 무엇입니까?

北c박영수) : 뒤로 미루긴 누가 뒤로 미루자고 해요. 이번 接觸에서 다

討論돼야 하는데 , 일단 規模問題에 대해서는 우리가 修正案을 내놓았다는 f

바로 거기에 問題가 있어요 를

南 (宋榮大 ) : 아, 그러니까, 수정안에 대해서는 . , . . . .

北(박영수) :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見解를 내야지 . . . . . .

南(宋榮大 ) : 우리가 見解를 할히는데 問題는 이 訪問地하고 規模하고 연

관이 있기 때문에 訪問地에 대한 討論을 한 다음에 내가 우리 立場을

밝히린다는 거예요 출

南(李柄雄 ) : 그래야 順序가 맞아요 를

南 (宋榮大) : 그렇지 않아요?

北(박영수 ) : 그러니까 訪問地에 대한 立場을 諒힌 以前이어서 規模問題에

대한 案을 내놓됐다는 겁니까?

南 (宋榮大 ) : 내가 얘기하린다, 그거예요 를

南(李柄雄 ) : 期間이 맞아야지 . . . . . .

北(박영수 ) : 가만히 가만. 柄雄先生은 가만히 있어요 출

그러니까 宋先生 訪問地 問題에 대한 自己主張을 하고, 그 發言 끊지

않고 연이어시 規模問題에 대한 意見을 내린다는 겁니까?

南 (宋榮大) : 訪問地 대해서 . . . . . .

北(박영수) : 訪問地에 대해서 우리 意見交換을 다 한다음에 그다음에 規

模問題 討論하린다는건가 양자간에 어느거요? 그것만 명백히 하세요 출

그렇게 하며는 연이어서 내놓린다고 하며는 우리 뭐 구태여 저 . , . . . .

北 (김광수 ) : 訪問地 問題에 관한 修正案을 提起하린다고 그런것인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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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c宋榮大) :아니 지금은 우리 討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번 만

났는데 , 응 세번 만났는데, 訪問地나 公演團 間題는 한번도 討論이 안됐

어요. 첫 發言을 통해서 기본입장만 할혔지 , 한번도 意見交換이 안됐습

니다. 意見交換이 안돼있는 바탕위에서 修正案을 낸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이야기야요 출

그래서 일단, 한번 이 중요한 두가지 問題에 대해서 意見交換을 하고 )

거기에 基礎해서 修正案을 낼 必要가 있으면 내고 調整을 하자 이겁니

다.

그런데 지금 貴側에서는 자꾸 이 規模間題만 먼저 어떻게 하자 하자

하는 얘기인데 ...... 우리가 그거 안하誰단 얘기 아닙니다. 討論해요 출

그런데 立場을 밝힌다는 얘깁니다.

北 c박영수) :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명백히 해보라구요 출

南c宋榮大) : 하여튼 내가 그러며는 이 訪問地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서

貴側 意見 한번 들어됩시다.

北 c박영수) :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하지 말자 이거지요. 訪問地問題 討議

찰을 벌리지 말고, 그러면 그 訪間地問題 뭐 意見差異가 또 있을 수 있

으니까, 그러면 그거 싸움하다가 論爭을 하다가 뭐 또 헤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먼, 이렇게 되며는 안된다 그말이지요 擊

왜그러냐 하면 論間團 規模問題에 대해서 우리 오늘 修正案을 내놓았

거든요. 우리가 修正案을 내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 이런말을 안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案을 내야지 거기에 대한 案을 내지 않고 訪問

地問題 討論하고 넘어가자고 하며는, 아 글제 立場을 바뀌놓고 생각해보

라는 말이야요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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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c宋榮大 ) : 우리가 會談을 하는데요 雙方會談 아닙니까? 일방에서 修正

案을 내며는 f

北 ( 박영수 ) : 그런데 . . . . . .

南c宋榮大 ) :他方에서 , 他方에서 거기에 대한 立場을 誇히는 것은 그건 자

기들 필요에 의해서 즉석에서 立場 밝힐 수도 있는거고> 다음 會談에시

밝힐 수 있는거고 그런겁니다.

그런데 貴側은 자꾸 지금 一方的으로 말이지 强要하는 스타일이예요 출

우리가 이거 냈으니까 발리 대답하라. 이거 대답 않고서는 딴 것

못하천다. 그건 우리 一方通行式입니다 囑

北c박영수 ) : 그렇게 저 또 너무 歪曲해서 생각하지 마시고토 t

南(李柄雄 ) :사실은 지금 거기서 이 規模에 대해시 修正案을 냈다고 ;l

러는데 計數上에는 아무 修正이 없잖아요 ?

北 c박영수 ) : 아니 그러니까 . . . . . .

南 c李柄雄 ) : 計數上에 뭐 거기서 例를 들어서 어느정도 調整을 했다든가 f

藝術團 人員 몇명 調整했다든가t 그것은 이야기를 됐은 정도에시는 사실

상 큰 修正案이 없는 거예요 출

北 (김광수 ) : 아니예요. 貴側의 意見을 受容한 것이예요 準

南(李柄雄) : 아니 글씨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죽 나온 問題들을 한번

죽 다시 討論해보고 . . . . . .

北(박영수 ) : 가만 柄雄先生, 좀 가만있어봐요. 그러니까, 이자 그 柄雄先

生이 代表資格으로 그것은 별것 아니다. 지금 그런 애기를 했는데 이

자 宋先生 입으로 이자 그런 얘기를 해보십시요. 그겁니까, 절니까?

같은 見解입니까구 그걸 論議해보잔 말이요. 뭐 다른게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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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c宋榮大 ) : 저 내가 이거봐요. 이 會談뿐 아니라 다른 會談에서도 일

방이 修正案 절충안을 내며는 거기에 대한 答을 할때에 그자리에서 할

수도 있는거고 다를 다음에 할 수도 있는거고 그것은 相對側 形便에 따라

서 하는 것이예요. 그걸 갖다가 일방에서 내가 지금 당장 修正案 냈

는데 왜 대답않느냐. 이거 안하면 딴것 討論못한다. 이것은 相對方에

대한 禮遲가 아닙니다.

北(박영수) : 宋先生 예우고 뭐고간에 , 지금 우리가 지금 問題 提起한 순

시가 어떻게 되었는가 출 날짜문제 , 規模間題, 訪問地問題 크게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提起한 거는 藝術公漆團 實況中繼 問題가 있는데

그건 우리만 提起했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계속 그 순시대로 討論해 오

다가 오늘따라 왜 그렇게 하는가 . . . . . .

北 (김광수) :그 문제 硏究하지 않았습니까?

南 (宋榮大; :아니 우리 充分히 硏究했어요, 충분히 했어요t 方案이 있어요 출

아니 내가 그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合意할때 뭐라고 했습니까 ?

時期問題 , 規模間題t 訪問地間題 順序로 합시다. 하고서 헤어질때 뭐라고

약속을 했느냐면 내가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2次接觸 그 말미에가서 비

록 時間은 값지만 이 자리에서 訪問地問題 討論합시다? 하니까 貴側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오늘 時問많이 갔으니까, 다음번 만나시 訪間地問題 討

論합시다. 이렇게 나왔어요 零

그걸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며는 오늘 당연히 訪問地問題가 먼저 討

論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 . . . . .

北 c박영수」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또 訪問地問題f 날짜문제 가만히 있

어요. 좀 가만히 있어봐요 ? 訪問地問題 > 날짜문제 規模問題 誇論하고 訪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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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問題y 오늘 討論하자 말입니다. 안하겠다는 것 아니예요 오늘 討論합시

다.

南(李峻熙 」:하는거예요. 하는데 ,그 일짜問題하고 인제 規模問題를 貴이에

서 내놓았는데 日字問題가 우리가 提議한 날짜하고 지금 . . . . , .

北 c박영수) :合意됐어요? 이제 .... . ..

南c李峻熙 ) :合意에 말하자면 合意에 問題없는, 合意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構成 規模問題에 대해서는 貴側이 내놓았다 이겁니다.

아 우리도 생각할 여유를 줘야지 그러면 가만히 얼굴만 쳐다보고 여

기 있을 겁니까?

北c박영수 J :아니y 그러면?

南(李峻熙 」:생각할 餘裕를 주어야 되는데 . . . . , .

北 (박영수 ; :생각 못해서 . . ... ..

南c李峻熙 J :아니지, 貴側에서 案을 내봤다고 해서 자 내놔봐라, 아까 우

리 저 首席代表도 얘기 했지만t 그것은 强要에 불과한 것이지 , 相對方에

서 檢討할 時間的 餘裕를 주고 그럼,자 어떻게 할 것이냐 訪問地問題

하고 公演地問題는 지난번에 2次會談때 우리가 討議를 못하고 넘어간 部

分이 있으니 까 f

거기에 대한 意見을 서로 개진하고 討議하자는 것이 뭐가> 뭐가 無理

한 要求가 아니잖아요 출

南c李柄雄 ; :그 間題를 자꾸 피해 넘어갈려고 . . . . . .

北(박영수」 :가만 있어요
聲

南(李柄雄」 :우리가 이걸 죽 意見을 開陳해서 듣고 >

北c박영수」 :가만 있어요, 柄雄先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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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c李橋雄 3 :그리츠츠 意見을 討議해서 매듭을 것자 이 얘기죠 擊

北c박영수) :兩雄先生 조금 참읍시다. 내 f 저 明白히 하지요 譽

순서대로 討論합시다. 그런데 訪間地問題를 오늘 時間이 늦더라도 討論

을 합시다. 나는 그걸 問意합니다.

그러니까 訪間團 規模間題를 이 자리에서 討論하십시요. 이 問題에 관

혜서 자꾸 誤解하면서 지금 强要한다? 어편다) 그러는데 우리가 强要하는

게 아니라 訪問團 規模問題에 대한 그쪽 案을 내놓으라 이거예요. 우리

걸 당장 받아 들이라는건 아니예요 燎

南(李峻熙 )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案을 내놓는다구요?

南(宋榮大 ) :가만 있어보세요 를

北(박영수; :그러니까 그것을 내 놓고t 그쪽 案 내놓고 우리 案 내놓은

걸 내놓고 討論을 헤야 되겠다, 하자는 말이예요. 순서가 있는데 , 그걸

자꾸 . . . . . .

北 c김광수」 :아이고 답답하다.

처음에 規模問題를 .얘기 않잖습니까? 기본발언에서 우리 墓本發言 이

야기들은 다음에 내 놓으시겠다고 그했는데 ,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 . . . . .

南 c宋榮大 ; :아? 내가 지금 그했잖아요 譽

北 ( 박영수 」:7 規模問題에 대해서 지금 생각이 없는것 아니야요 雌

南.c宋榮大 」:訪問地間題 討論한 다음에 規模問題에 관한 貴側 修正案에 대

한 입장 밝히겠다고 分明히 얘기했습니다. 나 討論안하겠다고 말 안했어

요. 입장 밝히겠다고 그했어요 출

北 (박영수 ) :아 가만 . . . . . .

南 (宋榮大 」:들어보시라고, 들어보시2L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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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c박영수) :내가 그걸 좀 明白히 하자는 말이예요. 그러니까t 이제 訪間

地問題에 대한 案을 宋先生이 얘기를 하고, 연이어서 規模間題에 대한 意 .

見을 낸다는거지 요 ?

南 (宋榮大 ) :그러니까 연이어서 그렇게 자꾸 條件을 붙이지 마세요 聾

내가 發言하는데 이것은 내 自意에 의해서 發言하는 거예요 출

다만 이 자리에서 오늘 이 3次接觸 끝나기 전에, 이 規模問題에 관

한 우리 입장을 計히겠다 그겁니다. 내가 그러면 됐잖아요 를

北c김광수」 :宋先生 거기에 意見이 있어요. 왜 순서는 바꿔요?

南 (宋榮大 ) :무슨 순서를 바리요?

北(박영수 ; :討議順序를 왜 바꾸느냐 말입니다.

南(李峻熙」 :討談順序를 따지면야 2次 會談때 討論못한 나머지 問題 iU

間때문에 못했잖아요 零

北 c박영수 ; :그러면 물어봅시다
를

그러면서 첫째부터 날짜문제에 대한 案을 내 놓았어요? 訪問地에 대한

것 내 놓을 것이지? 아까 우리 광수대표가 얘기를 한거 . . . . . .

南 c李峻熙 ) :당연히 우리가 지난번 내놓았지요 출

北(박영수) :아니t 아니 . . . . . .

南(宋榮大 f :내가 말이지요, 이거 날짜문제 修正案 내놓면서 貴側더러 이

거 꼭 받으시요? 이것부터 合意해야 딴것 합니다. 이말 했습니까? 난

그말 안했어 요 출

北c박영수; :누가 그쪽에 强要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强要해서 거기서 또

들을 사람들이요 ?

南(宋榮大) :그러니까 貴側 修正案에 대한 우리側 立錯表明은 우리의 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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便과 自意에 의해서 하는거요. 그걸 갖다가 꼭 이자리에서 이어서 하라

이러는 것은 . . . . . .

lk c박영수) :얘기를 바로 바로 듣는게 좋을 것 같아요 출

우리가 修正案에 대한 意見을 내라는게 아니라 우리는 訪間團 規模問

題에 대한 修正案을 내놓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며는 거기에서는 訪間團

規模에 대한 그쪽 案을 내 놓으라 이거예요, 그래놓고 討論하자 이겁니

다.

南 c宋榮大」 :이렇게 합시다.

北(박영수) :무슨 여기다가 强要고 뭐고, 어떻게 무슨 强要라는 있을 수

있어요 ?

南 c宋榮大) :이렇게 합시다. 내가 이 訪問地問題에 관한 우리側 立場을

表明한 다음에 規模問題에 관해시 네 意見을 얘기하겠어요 譽

北 ( 박영수 ) :연이어서 f

南 c宋榮大; :들어보세요, 자꾸 條件을 붙이지 발고 . . . . . .

南 c李峻熙 ) :느낌이 이상하다구요. 연이어 , 연이어 . . . . . .

北(박영수 ) :强要란 말이 . . . . . . . .

南 c李峻熙 ) :强要보다는 느낌이 안좋다고 . . . . . .

北 c박영수」 :그게 아녜요, 그게 아님니다.

지금 問題는 그게 아니예요t 오늘 여기서 이거 위다 회담 한두번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왜 그래요?

訪問地問題 實例를 들어서 論爭이 길어진다. 한시까지 두시까지 갔다.

訪問團 規模間題 오늘 討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며는 . . . . . .

南(宋榮大) :왜 못하기는 못해요. 오후라도 할 수 있는데 !

- 4 5 -



北 c박영수 J :訪問地問題를 얘기하시며는 아무래도 時間이 . . . . . .

南(李柄雄 ) :마찰가지지요 그거야, 規模問題를 자꾸 얘기하다가 時間이 오

래찰으니 그만합시다. 해서 * *

北c박영수 ; :規模問題 다 내 놓았는데 그거 가지고 討論못하겠소?

南(李柄雄} :마찬가지지 됐 전체 意見을 죽 다 내놓고 얘기를 하자 이

거예요.

北(김광수) :柄雄先生이 얘기하는게 자리가 좀 맞지 않게 얘기하기 때문

에 얘기하는 겁니다.

南c李柄雄 ) :자리가 맞지 않다니요 !

北 (박영수) :가만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

北c김광수) : l次會談이나 2次會談때 두차례 會談때 雙方의 案을 다 내

놓았는데 對崎돼 있었습니다.

세가지 네가지 間題라고 하면 네가지 意見이 對時돼 있는데 ,對時돼 있

는 意見 가운데서 日字問題만 처를 討論해서 妥結됐단 말입니다. 그럼다

를 問題를 또 討論해야 될께 아닙니까?

다음 問題를 討論하기 위해서 우리는 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貴側

도 다출 間題에 대한 案을 내놓고> 案을 우리걸 받아들이라 이렇게 强

要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貴側의 案을 내놓으면 그걸 討論하고 그렇게하고 요전

번에 討論못한 또 다음 問題를 討論하면 될것 아닙니까?

그러나 貴側이 얘기하는 것은 날짜문제는 전번에 討論하지 않은 間題

를 먼저 討論하자 해 놓고. 날짜문제 먼저 討論하면서 말과 행동이 맞

지 않는단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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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하고 規模問題는 뒤로 미루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貴

側에서 말하는기 하고 行動하고 할지 않기 때문에 우리 얘기를 하는 겁

니다.

맞게끝 從前대로 내려갈려면 ? 날짜문제 討論한 다음에 規模間題를 討論

하고 訪問地間題를 다를에 討論하고 그 다음에 實況中繼 問題를 다음에

討論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 우리 다른 意見 없습니다. 强要는 하

지 않습니 다출

우리가 그쪽에 强要한다면 그쪽이 듣겠습니까를 貴側이 우리한테 强要

해도 우리도 듣지 않을 겁니다.

이 間題는 마찬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 ...

南 (李柄雄 ) :그러니까 제냐하면 訪問地問題가 . . ... ..

北 c김광수 ) :柄雄先生 !

南c李柄雄 )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페냐하면 .訪問地問題와 지금 이 規模

問題는 故理訪問函 ,藝術團도 있고 隨行員도 있고 記者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팀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을 이러한 問

題와 討議를 해서 規模에 대해서 또 檢討해야 될 事項이 있다. 그래서

이 問題를 면저 檢討를 하자는 겁니다.

dkc박영수) :그 間題에 데해서는 인제 더 하지 맙시다 零

큰것도 아닌걸 가지고 이기 먼저, 저거 먼저 자꾸 그러지 말고 우리

가 저 大際하게 우리가 讓步를 합시다. 지는게 형이라는데 형이되기 위

해서는 내 讓步를 하겠습니다 를

南 c宋榮大) :이게 정상이예요 출

北 c박영수) :내가 지는게 형이라고 그했기 때문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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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c宋榮大l :제 軌道를 가는 거예요 營

北 (정덕기 ) :정싱이야 순서대로 하는 것이지요 출

北c박영수) :柄雄先生 담배 좀,큰 문제도 아닌 걸 가지고, 言聲이 높아

져서 이거 저 雰團氣를 緩和시켜야 되겠습니다.

南c宋榮大) :진작 그렇게 하셔야지 . . .....

北(박영수) :저 담배 안피우시오 ?

南(李峻熙 ) :담배 태우라고요? c웃음)

南(李柄雄 ) :어디 한번 피어봅시다
출

北(김광수」 :r친선J 이거 이번에 새로 만든건데 , 맛이 괜찰습니다.

北c박영수 ) :어했든 오늘 訪問團 規模問題를 같이 討論합시다. 訪間地 問

題와 함께 . . .... .

南 c宋榮大」 :같이 討論해야지요 출

北(박영수) :예t 저 그래서 정 所願이 訪間地 먼저 討論하자고 한다며는 t

意見내십시 요 출

南(宋榮大 ; :所願이 야니라 이것은 *

北(박영수」 :무슨 또 얘기야요i 무슨 또 대답을 하지 않고 .. .. .. .

그저 讓步해줬으면 그대로 고맙수다 할 것이지 뭐 자꾸 그렇게 ? 그렇

게 讓步도 하고 . . .. . T출

南(李補雄 ) :讓步라고 참 .. (一同웃음)

南(宋榮大) :사실 오늘 그 時期問題에 관해서 우리가 먼저 통크게 讓步

를 한거지 요 출

저 訪問地 問題를 보며는 그 藝術團의 訪問地問題에 관해서는 -3.

雙方 모두가 다 서울 .平壤으로 했기 때문에 別問題가 없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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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합니다.

다만 故鄕訪問團의 그 訪問地에 있어서 우리側은 이 故鄕까지 直接가

도록 해주자 하는 提議를 했고? 貴側에서는 서울 .平壞으로 하자는 점

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故鄕訪間團이 故鄕까지 가는게 좋겠다 하는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 다.

우리 雙方은 第2次 訪問團 交換事業의 名稱에 관해시 t 이미 意見의 -

致를 보고 있습니다. 쥐 ? 우리側은 第2次 離散家族 故鄕訪間 및 藝術團

이다. 貴側은 제 2 次 藝術團 및 故撚訪間團이다. 이렇게 表現을 하고 있습

니다.

雙方 모두가 다 故鄕訪問團이라고 하는 名稱에 合意가 되어있는 마

당에 이름 그대로> 문자 그대로 離散家族들이 故鄕까지 가도록 해주는 것

은 너무나 당연한 理致입니다.

만약에 고향을 안가고 .서울 .平壞만 간다면 이름을 서울訪問團 또

는 平壤訪問團으로 고쳐야 될 겁니다. 이 故鄕이라하는 두 글자를 넣은

이상 故鄕까지 가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또한 우리가 故鄕訪問團의 誘間地를 故鄕으로 정한것은 離散家族들

의 의사를 尊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雙方은 7o주代初 第 2次會談에서

赤十字會談 議題로 설정된 間題解決에 있어시 > 民主主義原則 .自由로운 原

則 .人道主義精神 등을 徹底히 具現한다 하는데 대해서 合意했습니다
營

여기서 民主主義原則 .自由로운 原則이라는 것은 離散家族들의 自由意思

를 尊重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며는 우리側 離散家族들은 지금. 어떠한 생각과 意思를 가지고 있

. 4 9 .



느냐., 모두가 다 故鄕까지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하나의 實例를 들지요. 지난번 秋夕때 우리 國民가운데

2 千萬名이 이동했습니 다龜

이들은 모두 자기고향을 가기위해 이동했습니다. 故鄕에 가서 省 墓 도

하고, 어른들, 親戚들 인사드리기 위해서 故鄕을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狀況을 지켜본 우리 離散家族들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f

분단 4o여년 동안에 망향의 한을 풀고 살아온 이들은 내가 죽기천에 JL

향땅 한번 밟아보면 소원이 없겠다 하는 생각을 누구나 다 가졌을 겁

니다.

이 고향을 가고자 하는 심정은 人間共通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 것은 非人間的입니다. 내가 지난번 會談때

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이달초에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離散家族大會가 열

렸습니 다를

그 자리에 한 萬七구名 모아가지고서 결의를 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이

번 第2次 訪料刻事業을 할 경우에는 故鄕訪問團이 위주가 되어야 된다,

또 省墓를 반드시 해야된다 하는 內容의 결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같은 離散家族들의 의사를 尊重해야 되고, 또

이들의 의사를 奪臺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雙方이 7o年代初에 合

意한 정신과도 전적으로 부합되는 결니다.

뿐만아니라 우리가 이 故鄕訪間團의 訪間地를 고향으로 정한것은 이번

2次訪問團事業의 趣旨를 살리기 위해시 입니다.

이번 訪問團事業의 目的은 雙方 모두가 다 離散家族들을 위해서 하자

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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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側은 말할것도 없고 貴側도 그동안에 여러차례 發言을 통해서 離

散家族 苦痛解消에 모든 것을 服從시키자 하고 이야기 했습니다 .

이번 2次訪問事業의 目的이 離散家族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제한諒

家族相逢의 기쁨이나 希望外에 또 다른 보다 큰 기찰과 漆望을 그들에

게 안겨줘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 이번에 몇백명이라도 자기 故鄕까지 가게되면 그들의

家族과 親減을 相逢할 뿐만아니라t 친지.동네사람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省墓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고향의 나무 한그루, 돌한개, 풀한포기만 보

더라도 따뜻한 人間的인 정감을 느낄겁니다
聾

이렇게 되며는 이들이 望鄕의 恨을 풀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몇

백명의 離散家族들이 고향을 가서 家族 .親戚을 만나고, 親知를 만나구 동

네사람을 만나고? 省墓를 하게되고, 또 그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찰

을 자는? 그런 모습을 T v 를 통해서 다른 많은 離散家族들이 보게 된

다며는, 그들도 참다운 希望을 가질겁니다. 용기를 가질 거예요. 나도 언

핀가는 저와같이 고향 갈수 있다 하는 誇望을 갖게 됩니다.

또 우리가 訪問地를 故鄕으로 하자는 것은 지난 l次訪間鬪事業의

不合理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營

아는바와 같이 지난번에 平壤을 訪問한 우리側 離散家族가운데 , 海州나

開城에 고향을 둔 사람이 包含돼 있었습니다
출

이들이 平壞까지 가서. 家族을 만나고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F내

故鄕을 지척에 두고 낯선 平壤에 가서 家族을 만나고 오니까 무언가 마

음 한구석이 허전하더라, 다음번에 이런거 하게 된다며는 이런 모순은 즘

시정하는게 를겠다j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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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우리 赤十寧社에서는 이들의 그와같은 심정을 理解하고, 그 또 主

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우리가 論問地를 故鄕으로 정한것은 雙方이 本會談에서

合意한 自由往諒精神과도 부합이 됩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雙方은

本會談에서 5個項 議題事業을 실시하기 위한 몇가지 手段.方法의 하나

로써 自由往諒問題에 관해서 原則的인 合意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 自由往諒節次에 관한 合意書草案까지 雙方이 提示해 놓고 있

는 마당입니 다 찰

그런데 이번에 訪問團이 자기고향까지 直接가게 되며는 결국 自由往諒에

유리한 與件을 조성하게 되고 그것은 마침내 本會談議題 妥結에도 좋은 雰

圍氣를 提供할 겁니다. 自由往來하자면서 이 故鄕訪問團, 故鄕訪問하는거

반대하는 것은 자가당착입니다 출

나는 이상과 같은 몇가지 見地에시 , 이번에 散鄕訪問團은 訪問地를 故

鄕으로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營

이 問題에 관해서 貴側의 意見을 좀 말씀하시s 출

北c박영수」 :하하~내가 왜 웃는지 아십니까? 난 또 訪問函 規權間題에

대한 意見까지 나오는가 했는데 끝내 나오지 않누만. 아찬 또 말하겠다

고 그겠던것 같은데 안하누만 . . . . . . .

南(宋榮大) :이 問題, 한번 貴側에서 意見開陳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

가 또 다른 이야기 하겠습니다 譽

北(박영수) :讓步하는 바에는 한번 끝까지 해 봅시다. 訪問團 規模問題에

대한 案을 이어서 내겠다고 그러고선 또 안내니까출 . . . . . .

그럼, 이제 訪問地 間題에 대한 宋先生 發言이 있었는데, 그 間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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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리의 立場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訪間團 親模間題에 대한 討

議를 들어갈 것을 바람니다.

訪間地 間題, 故鄕訪問團이 平壤과 서울에 가서 血肉들을 만나는가 아

니며는 직접 故鄕까지 가는가. 이 問題를 가지고 바로 이 자리에서 8 5

年度에 세차례에 걸쳐서 어떻게 보며는 아주 尖鏡한 論爭을 했다고 생

각합니 다
囑

그래서 결국 어떻게 낙착이 되었는가 t平壤과 서울로 하는데 낙착이 되

었고, 그 合意事項에 따라서 85年9린달에 第l次 藝術團 및 故鄕訪間團

이 成果的으로 進行이 되었습니다.

이 問題를 처음이라면 모르겠는데 이미 벌써 數時間에 걸쳐서 論議되

었고 또 結果로 해서 合意되어서 資踐에도 옮긴 바 있는데 이제와서 다

시 故鄕까지 가느냐> 平壞.서울까지 가느냐 하는 問題를 나는 어떤 立

場에 있는가 하며는 다시 論議할 必要도 없다. 나는 그 생각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내 조금 說明을 하지요. 그 問題에 대해서, 흩어진

家族.親戚들이 故鄕으로 마음대로 가게 하는 거, 이것은 우리의 - 貫 한

立場이고 이것을 빨리 責現시켜주자 하는 것이 우리의 希望입니다.

우리가 本會談에서 t 8次本w談쉐서 自由來往을, 議題5個項事業 貢施하는

데서 中核的이고 基本方途라고 提起하면서 自由來往을 家施하자 , 이걸 우

리가 提起한 것도 바로 그러한 趣旨입니다.

흩어진 家族.親戚들 自由來往 시켜주어야 합니다. 自由來往 시켜주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하나 우리 赤十字人들이 實現시켜 주어야 합니다출

그러기 위해서 本會談도 하며는 이 問題가 또 論議될 것입니다. 7 러

나 지금 段階에서 故鄕訪間團이 직접 故鄕까지 가는가 o1 問題인 데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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間題에 대한 解答을 하자며는 85年度에 第l次 藝術團 .放撚訪問團 交換

事業을 할 때 雙方 合意事項부터 얘기를 하는게 출겠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8次會談에서는 藝術團 .故詠訪問團 交換事業을 象徵的인 事業으

로 進行하기로 명백히 合意했습니다.

이 問題에 대해서는 우리가 象徵的으로 하자고 한 것보다도 하기전에

그쪽 代表들이 먼저 象徵的으로 하자는데 대해서 提起를 했고, 그것이 서

로 意見의 一致를 보아서 合意되어서 결국 象徵的인 事業으로 l 次 訪

問團 交換事業이 進行이 되었습니다.

뭐인가 그때, 8.l5解放 4o돌인데 , 또 赤十字總裁들이 藝術團을 데리고

가면서 어떻게 흩어진 家族 .親戚들을 하나도 안데리고 가겠는가. 그래도

데리고 가는게 理致上으로도 출다해서 모든 흩어진 家族 .親戚들에게 나

도 살아 생전에 血肉들과 相逢할 수 있겠구나 하는 希望을 안겨주자 를

그래서 8.15 40 돌이 重要하다. 그것을 그쪽 代表들이 많이 强調했습니

다. 물른 우리도 强調했고, 8.15 40돌, 이것이 重要하다. 이런 契福에 한

번 우리가 이런 希望을 주는 事業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合意가 되었

습니다.

그때 우리 다 本會談 參加者들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더 말하지 않겠

는데, 그러며는 象徵的인 事業이란게 도대체 무엇인가구

象徵的인 事業> 그쪽 辭典도 내가 찰습니다. 우리 辭典도 물론 보고 출

象徵的이란 무엇인가. r象徵 J여기에 대해서 어떤 事物, 事象 . 情操등을

이것과 어떠한 意味로 상통하는 다른 業物에 의하여 聯想的으로 表現하

는 일, 또 그 對象物 즉 횐색은 純潔의 象徵이라고 할 때, 친색같은것

r象徵 J이라고 할 때 이결니다 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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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藝術團 .故鄕訪間團 交換事業을 할 때 象徵的으로 進行한다고 할

때 이게 무슨 말인가. 직접 흩어진 家族.親戚들의 苦痛과 不幸을 덜어

주는 또 自由來往을 實現해 주는 이 事業이 아니라 그들에게 血肉들과

의 相逢과 또 그 기쁨에 대한 希望, 이것을 안겨주기 위한 그 어떤 事

業이란 말이예요 출

그러한 뜻에서 이번 藝術團 .故理訪問團 交換事業을 하는데 이제 宋先

生 發言에서 이번 訪間團의 目的이 무엇인가. 흩어진 家族 . 親戚를의 不

幸과 苦痛을 덜어주는데 基本目的이 있다. 잘못 생각합니다
린

내가 보건대는 금번 訪問團 交換事業의 趣旨와 그 目的에 대해서 이

건 잘못 理解다. 물른 訪問團 交換事業을 하며는 그 만나는 相逢하는 當

事者들에 한해서는 處肉들과의 相逢에 대한 기쁨 안겨줄 수 있지요. r L

러나 우리는 불과 몇명에 대한 기쁨을 안겨주는게 우리의 使命이 아닙

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안겨 주어야 됩니다.

그렇다며는 우리側에 보내온 7린l2 日宇 그쪽 便紙에서 第2 次 藝術

團 ' 故鄕訪間團 交換事業을 85年度 그 先例에 따라서 實現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便紙를 우리한테 보내 왔습니다. 85年度 했을때에 先例가

무언가. 象徵的으로 進行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象徵的으로 進

行하자는데 대해서 貴側도 同意를 했다는 것으로 認定할 수 있는결니다.

그리고 重要한 問題는 이와 關聯해서 故鄕訪間團 成員들이 故鄕까지 가

고 家族'親戚들과 自由롭게 만나는 것, 이 事業은 明白히 本會談에

서 解決해야 될 問題입니다. 本會談 소관입니다.

지금 우리 그것의 議題는 말할것도 없고 本會談에서 自由來往을 資現

할데 대한 間題를 討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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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先生이 얘기한 것처럼 自由來往에 대한 合意書까지 지금 내놓고 ;l

걸 合意하자고 하는 이 마당인데 t 그러며는 故鄕訪間團 成員들이 故鄕까

지 가고 지금은 또 故鄕까지만 가면 되는가 故鄕까지 간다는 것도 事

實上에 있어서는 어떤 意味에 있어서는 뭐 意味가 없습니다.

왜그런가. 벌써 흩어진 家族 .親戚들이 血肉들과 갈라진 이후 硝餘年이

지났는데 故理에 家族 .親滅들이 남아있는 사람이 불과 몇인가를 오히려

故鄕을 데나서 다른데 가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거 事責이 아니예요 ? 南쪽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며

는 故鄕에 값다가 家族 .親戚 만나러 그 사는데로 또 가야지요? 故鄕

訪問團 成員들이 가야 되겠지요 ?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엄연히 自由來往에 속하는 間題고 따라서 本會

談 소관이 다.

그런데 이런 本會談 소관을 이 實務代表 接觸에 옮겨다가 討議 .解決

하자고 한다며는 이 實務代表 接觸이 새끼 本會談으로 될 수 밖터 없

다 말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별개의 本會談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렇

게 되지 않겠습니까 ?

本會談 討議가 뭐 必要있어요 ? 實務代表接觸에서 앞으로 다 討議하면

되지 本會談은 워이 必要합니까할 故鄕까지 다 가게 하는 찰인데 이 實

務接觸에서 *f 本會談 必要없어 집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 만 故鄕訪問團 成員들이 지금 故鄕까지 가게 한

다는 것은 이것은 非現實的이다. 지금 段階에서는출 . . .. . .

그런데 지금 宋先生은 춰이라고 하는가 하며는 秋夕때 故理訪問團 省

墓하던 사람이 故鄕까지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이걸 막는거는 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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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道的이라고 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누가 非人道的이라는 겝니까? 누구

라는건 없겠지요? 거기, 그런뜻은 없겠지 . 그저 人道的이 못된다는 意味

에서 그러겠지 ....... 나는 거 좋게 생각을 하겠는데 *f 그러니까 散鄕,平

壤 .서울로 하자는 것이 非人道的 이겠는가?

南(李峻熙 ) :막는 사람이 非人道的이라는 얘기지요 !

北(박영수) :그러게, 平壤.서울로 하는 사람을 非人道的이라는 하는 뜻 이

담겨 있어요. 거기? 그렇다면 내가 얘기하겠단 말이예요 !

南(宋榮大 ) :發言 끝내세요. 끝내고 또 얘키 할거니까 !

北(박영수) :그런 뜻으로 얘기하시면 안되지요. 그건 대단히 잘못되는 發

言이고 실수하는 發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서 l次 訪間團때의 不合理性을 是誇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故

鄕으로 간다고 했는데 이 間題에 대해서 말한다며는 내가 할 얘기가 있

습니다.

l次 諒問團때 어떻게 됐는가> 내가 저 訪問團 交換이 끝난 다음에 n

때 出版物 資料를 하나 보니까 이런 資料가 있습니다.

우리 故鄕訪問團 成員으로 사울에 나간 사람 가운데 원산에서 나간 사

람 大學 어느 硏究所所長이 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아마 相逢對象者 名

單을 쓸 때 삼촌과 다른 무슨 父母를 쓰고 누이는 쓰지 못했었던 것 같

습니다.

그건 그사람 불찰은 불찰이지요. 그런데 나가서 삼촌하고 그 사람이 만

났는데 만나는 過程쉐 무엇을 알게 됐는가 누이가 있다. 지금 慶尙北道

에 지금 누이가 살고 있다. 또 그 누이는 삼촌으로부터 자기 오빠가 왔

다는 消應을 듣고 쉐라톤 호텔에 찾아왔어요
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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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레 그쪽 赤+字社에서 그했겠지 뭐 다른데서 그했겠어요 ?

赤+字社에서 아니 그건 北에서 나온 사람이 당신은 만나겠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 만나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막아서 . 3박4일이

지요 그때? 3박4일을 한순간도 데나지 않고 쉐라톤호텔 앞마당에서 지

냈다는 겝니다. 끝내 만나게 해 주질 않아서 .. . . . . .

南(宋榮大) :지나간 일까지 다시 그쪽側에서 얘기하실 겁니까?

北(박영수) :이거 저 i次 訪問團의 不合理性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하

는 얘긴데 ''f 그래서 그 여자는 끝내 자기 오빠를 만나보지 못하고떠

나는 날도 먼발치에서 오빠를 손저어 바래없다고 그럽니다.

진실로 흩어진 家族.親戚들의 不幸과 苦痛을 덜어주는 象徵的인 事業

으 로 進行되는 故鄕訪間團 交換事業을 진짜로 本來 趣旨에 맞게 하자며

는 이런일 없는게 더 重要합니다.

그래서 이와 關聯해서 뭐 물어보고 싶은말도 많은데 그래서 이 問題

는 그만하고 지금 뭐 訪問團 서로 平壤이냐 서울이냐 故鄕이냐 하는 問

題가 지금 意見이 상치되어 있는데 이 開題는 그저 더 硏究하기로 합

시다.

南(宋榮大) :지금 貴側에서는 이번 第2次 訪間團事業의 性格이 象徵事業

이기 때문에 故鄕까지 갈 수 없다 하는 論理를 죽 됐는데 , 나는 ;:l

렇게 생각 안합니다.

나는 이번 2次訪間團事業의 性格은 示範奎業의 性格을 띠고 있다고 봅

니다. 示範이라고 하는 게 워냐 구 그것은 模範을 보석 준다는 뜻입

니다. 模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옳게 보여줘야 합니다.

처음 示範때 실수했던 것? 잘못된 것 있으면 다음 示範때는 바로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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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줘야 됩니다.

그 바로 잡는 基準이 뭐냐 ? 離散家族들의 意思, 이번 第 2次 訪

問團事業을 貢施하는 趣旨요, 또 各種 間題에 관한 雙方의 合意입 니다.

이와같은 示範事業을 통해서 發見된 成功的 要素는 잘 維持.保存을하

고 또 未治한 要素가 發見되면 그것은 하나하나 改善해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結果的으로 本會談 議題5個項事業에 有利한 與件을 造成해야 된

다고 생각합니다.

結局 , 이 訪問團事業, 示範事業을 잘f제 趣旨에 맞게 推進하게 되면 이

結果가 窮極的으로는 離散家族閣題 解決의 土臺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번 事業의 性格을 좀 올바로 貴側에서 理解해 주기를 바라고 f

또 하나, 지금 貴側에서 말하는 것 가운데 앞뒤가 맞지않는 矛盾이 한

두가지 가 아닙니다.

우선 貴側은 이 訪問團 規模問題와 關聯해서 뭐라고 했느냐 ? 先

例를 살리면서 發展的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지난 번에 分明히 그렇게 말

했". 요?

北(박영수 ) :예 i 예 출

南(宋榮大 ) :그렇다면 이 訪問地問題에 있어서도 發展的으로 適用을 해야

됩니다. 어느 것은 發展的으로 하고, 어느 것은 發展的으로 못한다 f

이건 矛曆입 니다
準

北 (박영수 ) :내 宋先生, 그 말을... . . . .

南 c宋榮大 ) :아 가만계세요, 가만계세요출 . . . . . .

北c박영수) :아니요, 내 말하자는 게 아니라 宋先生이 그 말을 꼭 들고

나오리라고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c北側代表들 웃음) 그래서 내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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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대한 漆辯을 지금 즉시 해줄 수 있는데....... 조금 내가 待機하지

요 . .

南(宋榮大) :가만있어요. 다출에 하세요. 그리고 貴側이 말이죠, 우리한테 ; l

동안에 보내온 便紙에서 위라고 했느냐 f本會談이 열리기 前이라도 5 .

든 可能性을 다 利用해서 離散家族들에게 기쁠과 希望을 안겨줄 수 있

는 實賤對策을 마련하자. 그겠습니다.

北(박영수) :옳지요, 백번 옳지요. 그 말이야譽 . . . . . .

南(宋榮大) :여기, 모든 可能性을 다해서 해주자고 했습니다.

北 (정덕기 ) :예, 옳습니다.

南(宋榮大) :우리 雙方 赤+字가 모든 可能性을 다 動員한다고 하면 平

壤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 옆에 있는 自己故鄕까지 못간다는 이야기 입

니까 ?

結局 本會談 妥結되어야 故鄕가고, 그 以前에 못간다는 것은, 이건 억

지입니다출

또 하나> 貴側은 離散家族이 家庭的 雰圍氣속에서 相逢할 수있도록 해

주자고 提議했습니 다疇

그런데 이 말이 빈말이 아니고 眞心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家漆 相逢

할 때에 서울.平壤호텔이 아닌 離散家族들의 故撚집에서 만나도록 해주

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故鄕까지 직점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北(박영수) :좋습니다. 내가 答辯을 하지요 출

南c宋榮大) :기다리세요, 아직 덜 끝났어요 출

北(박영수) :아f 아직 안끝났어요?

南(宋榮大) :그리고 貴側이 이 자리에서 故鄕까지 가는 問題 討議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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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것은 뭐,小規模의 本會談을 하는 것과 같다 하는 이야기했는데,물

론 우리가 이 자리에서 本會談 5個讓題를 다 討議하자는 건 아닙니다.

故鄕訪問團問題 討議하자는 결니다.

그런데 이 故鄕訪間團 間題가 갖고있는 性格이 本會談 議題와 關聯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議題2項과 關聯있어요. 議題2 項에뭐라고 sl

어 있느냐.......

自由로운 相逢과 訪問間題입니다. 分理히 訪問問題가 있어요 .相逢問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寶務接觸에서 이 問題를 擧論한 것은 너 무 當

然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小規模의 本會談을 하자는건 아니예요 출

北c박영수) :結局은 本會談 縮小版으로 된단 말이죠출 . . . . . .

南c宋榮大) :지금 本會談 縮小版을 하게 되면 議題5個項을 4 討論해 야

되는데 f 우리가 석기서 討論하는 것은. ..... .

北(박영주 ) : (큰소리로) 5側項 가운데 i情項을 討論해도 本會談아니요?

本會談 所管을 여기서 討論한다고 하며는 . . . . . .

南c宋榮大 )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訪問團 間遷가, 間題

가...... 文字 그대로 訪問아닙니까를 또 家族相逢 아닙니까를

그러고 本會談 의제항에 離散家族들의 訪問 .相逢을 解決해주는 問題로

議題가 되 어 있습니다
출

그러니까 우리가 그 讓題2項을 갖다가 이 자리에서 本格的으로 완전

무결하게 討議.解決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聯關이 密接히 있다 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것 討議하는 것은 當然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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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그렇다고 해서 다른 또 別途의 小規模의 會談은 아니다. 그거

예요 .

이 性格을 貴側이 좀 바로 理解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北(박영수 ) :제가 를 얘기합시다.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宋先生이 지금 訪間團 交換事業에 대한 根

本認識을 잘못하고 있다....... 示範事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示範출業으

로 될 수가 없어요 출

示種事業은 더우기 自由來往의 示範事業이라구 하는데 ....... 自由來往
를

우리가 合意가 완전히 됐습니까 ?

本 會談에서 自由來往에 대한 모든 合意가 다돼시 이제부터는 自由來

註 시작하자고 할때에...... 그러려면 단번에 다 열어놓을 수 없으니까 f

그때 示範的으로 몇이?몇명씩 뽑아서 故치으로 자유름게 往來하도록 해

출시다. 이게 自由來往의 示範事業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本會談에서 自由來往에 대한 合意가 완전히 끝나지 않

았어요.

서로 提案을 내놓고, 合意書車案을 내놓은데 不過합니다. 示範奈業으로 한

다는 건,이건 말도 되지 않아요. 이 訪問團喪換의 性格에 대해서 根本

的으 로 認識을 잘못가지고 있다...... 내가 이거 하나하고p 發展的으로 하

자고 하면서 왜 故部訪問團은 撚鄕까지 못가냐? 우리가 o1 事業, 우

리가 지워진 使命...... 이것이 있단 말및니다
를

發展的으로 했으면야 무엇때문에 3oo명만 하겠어요? 천명이나 뭐 만

명으로 하지요....... 發震的으로 하는데 ...... . 그래서 그 사람들 다 故

脚으 로 가게 만들죠.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못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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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 때문에 이 實務接觸에서는 象徵的인 사업으로서 겨레들에게 血

肉들과의 相逢에 대한 기쁨과 동시에 主要하게는 希望을 안겨주자 , 나

도 살아생전에 만날 수 있겠다> 이 希望을 안겨주고 동시에 이 本會談

雰圍氣를 좋게해서 本會談에서의 自由來往 問題가 빨리? 순조롭게 討論되

도록t 討議 .解決되도록 우리가 그 雰圍氣를 마련해 주자는 意味에서 訪

問團 吏換을하 는 겁니다 출

이게 本會談 縮小版이 ...... 그렇게 自由來往까지 > 故鄕까지 가는 問題를

討論하는 것이 本會談 縮小版이 안된다고 하는데 ...... 한가지만 내 물어

블시다. 故鄕訪問團 成員들이 故鄕까지 어떻게 가자는게요字 걸어가요를

自動車타고 가요를 기차타고 가요? 워,또, 우리 赤十字 각기 雙方 赤

十字社가 案內해서 갑니까? 저 혼자 갑니까? 거t 이제 討論해야 .

되겠죠구 가게 하자며는....... 그것이 결국 本會談에서 討論해야 할 自

由來注 節次란 말이요****** * 그걸 우리 實務代表 接觸에서 다 討論하자

요 ?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 U 이 問題에 대해서는

相對方의 意見을 알았어요. 나도 그 쪽 意見을 알았고, 그쪽도 우리 氣

見을 알았을 것 같애요 출

그렇기 때문에 이 問遷는 한번 좀더 硏究課題로 남깁시다. 硏究課題

로 남기고...... 訪間理 規模問超 이제 討論하자고, 뭐 신신 約束을 했으니

까 訪問曆 規理問題에 대한 討論을 합시다. 그래? 내 그 問題에 대해

서 ......

南(宋榮大) :가만 있어요? 가만 계세요? 가만 있어요...... .

北(박영수 ) : 조금 意見을 말씀을 드리겠단 말이요 출

. 6 3 .



南c宋榮大) :가만 있어요. 일단 ) 이게 지금. . . . . . .

北c김광수) :얘기 끝난 다음에 얘기하세요. 얘기 끝나지 않았는데 ) * * * * f U

北 c 박 영 수 ) :조금 계십시요 출

北(정덕기 ) :얘기 끝난 다음에 말씀하십시요 출

南c宋榮大 ) :아니 ? 지금 訪問地間題에 대해서...... 아직 내가 를 할 이야

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 듣구시 그걸 하세요. 그림 되잖

아요 ?

南(李峻熙) :그럼, 마치고 합시다.

北(박영수) :또 거, U . 우리가 물러섭시다.

南(李峻熊 ) :또 춰, 즐러선다고 하는데 . . . . . . .

北c박영수) :나 그저 자꾸 ) 내 오늘 전부 讓步를 하갔습니다.

南c宋榮大 ) :통크게 讓步한 건 우리요. 時期問題도 우리가 讓步했지 聲

北 c박영수) :우리 社會에...... 우리 社會에시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社

會生活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나가서 ,너 처음부터 배워야. 될게

뭐인가 *? 讓步하는 法부터 배우라 f 그게 제일 美德이다 'f 이런

말도 있는데 '*." * 워 發言하십시요 출

南(李術雄) :그런데 한가지 讓步를 할 것이 f 發言을 장황하게 혼자 다

하고는, 그러고는 讓步했다 .. (웃음 )

北c박영수) :말, 말 길게 하고 잘하는데는 난 宋先生을 따라가지 못해요 출

南c宋榮大) :아니 , 나는, 나는를 . . . . . .

北(정덕기 ) :또 , 壁을 문이라고 내밀기 하는데서는 摘雄先生을 따라가지

못하겠단 말이요. c兩倒代表團 웃음 )

南c李摘雄) :경우에 틀리는 얘기하는건 , 난 못참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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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정덕기 ) :그런 競技大會가 있다면 柄雄先生, 나가서 i等할 것 같애 *

南( 李柄雄) :경우에 맞는 얘기만출 " * * * * *

北(박영수) :말씀하십시요.. 時間도 다"*'** f벌써 i2時 되었는데 빨리 끝

냅시다.

南c宋榮大) :지금 내가 밖에 나가가지고요, 우리 離散家族들이나 記者들

만나가지고서 .흔히 듣는 質間의 하나가 이겁니다. 아 이거, 故鄕訪問團

이라고 이름을 붙여 놓고서 故脚을 못간다는게 무슨 理由입니까? .

이렇게 물을때는요t 참으로 說明하기가 좀 어려워요 출

北c박영수 ) :거 說明하는 方法 대발라요?

南(宋榮大) :자, 그래서 요 .

기왕에 貴側에서도 故鄕訪間團이라고 하는 名稱을 쓸바에야 故撚까지

가게 해주는 것이 當然한 도리이고, 만약에 이번에 故鄕 못간다 하먼

名稱부터 두글짜 빼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資倒에서 첫 發言부터 쪽

해오던 것 가운데 나로서는 상당히 法意를 기울이고 내가 留念하는 대

목이 하나 있습니다.

;if1 무어냐 朧散家族들에.게 相逢의 기분과 希望을 안겨주자 이말을 E1

속 되풀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離散家族들에게 진정으로 기활과 希望을

안겨줄 수 있는 方法이 뭐냐 그것은 아까 제가 말한대로예요 譽

北( 박영수 ) :故치까지 가는거요?

南c宋榮大) :故理까지 가야되고 그 모습을 다른 많은 離散家族들이 보게

해줌으로 인해서 나도 언젠가 저렇게 故鄕에서 家族을 만나고 省墓할

수 있다하는 希望을 갖게 해주는 것이고 그것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어

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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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故鄕까지 직접가는 이 問題 내가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 아니

예요. 우리가 조금만 雙方 赤十字가 성의를 기울이면 充分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平壤까지 가는 사람이 그 옆에 남포까지 왜 못갑니까를 ' 것

해주면 우리 앞으로 本會談에서 協議.解決해야 할 自由往來에 좋은 雰

圍氣 造成에 . . . . . . .

北(박영수 ) :내가 물어보잖아요. 그사람 흔자 가요? 누구 따라가요?

걸어 가요? 기차타고 가요? 자동차타고 가요?

南 (宋榮大) :案內해 주어야지요. 그거야 를

北c박영수 ) :그 節次가 本會談에 提起되어 있는 거란 말이3 :.

南(李峻熙 ) :그러니까 本會談에 提起되어 있는데 ,출자가 말이죠. 지금 우

리가 全面的인 自由往來가 實現되기 전에 우선 현재 提起되는 狀況에서

小規模 人員들이 오고 가고하는 問題가 있는데 그걸 하나의 示範撚리든

象徵的이든 내실을 기해주자는 워 무리한 이야기냐 이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外形的인 것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故鄕도 가게 해

주고 그것을 보는 여타의 本會談 타결을 기다리는 l천만 離散家族들이

아,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相當히 고무적이고 期待를 가지게 될 것인데

그것이 어려울 것이냐구

tkc박영수 ) :되었습니다. 그말은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는데 ?나한테 發

言權을 넘겨주지 않았어요?

南(宋榮大) :넘겨 드릴께요. 내가 分明히 約束을 했으니까 말을 해야지 출

訪間地에 대한 討論을 한 다음에 規模問題 討論할 수 있다. 우리 立場

을 밝히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기때문에 그 問題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北c박영수 ) :規模問題에 대한 立湯을 밝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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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c 宋榮大) :예
聲

北c박영수) :진작 그렇게 나와야 될건데 . . . . . . ,

南(宋榮大) :順理에 따라서 ,順序에 따라서 ?내 이렇게 보니까 우리 ;fh

先生 성질이 너무 급한 것 같애 譽

北c박영수) :어디 남이 기다리겠어요. 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 接觸을 눈

이 빠지게 지금 기다리고 있찰아요. 빨리 해요譽

南c宋榮大) :朴先生 判斷力도 빠르고 머리좋은 것은 아는데 한가지 너무

급히 시둘러요. 일이라는게 . . . . . . .

北c박영수 ) :이것 보십시요. 時間을 보십시요. i2時가 다 되었습니다.

北c김광수) :會談場에서 상대를 갖고 그러면 안되지요. 宋先生에 대한 거

이야기 할려면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안되기 때문에 안합니다.

南c宋榮大) :서두르지 말자 이겁니다. 차분하게 할 이야기 다하고 그런

이야기 지 聲

北c박영수 7 :規模問題에 대핀 案을 내놓으시오. 規模問題案을 내놓으시 오 .

南c宋榮大) :貴側에서 提起한 規模의 案을 보니까 故鄕誇問圖 숫자에 관

해서는 우리側도 3oop 貴側도 3oo , 藝術團은 우리側은 5op 貴側은 3oo*

이렇게 할 경우에 總體的인 출자면에서 보면 우리側은 35o 名이 되고燎

責側은 6oo名이 됩니다
출

그런데 나는 結論부터 말씀드려서 이같은 貴側의 修正案은 전혀 새로

운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왜냐 그 理由가

몇가지 있습니다. 우리 雙方은 7o年代 이래 지금까지 人道的 問題를 推

進해 오면.서 相互主讀 原則을 강조했고, 또 이걸 차重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貴側이 내놓은 修正案이란 것은 相互主義 原則과는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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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긋납니다. 우리가 35o 그쪽으로 들어가고 그쪽에서 6oo 들어옵니다 출

이것은 누가 보거나 이건 理解 못할 것입니다. 均衛이 맞지 않아요 출

衡平의 原則에 어긋납니다 를

특히 지난 85年 接觸에 貴側에서 規模間題 이야기할 때 公正性 原

則,互相性原則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가지고 그와는 전혀 달리

이렇게 差等을 두는 이런 提案이라는 것은 우리로서는 받기가 매우 어

렵다고 생각합니 다출

그리고 또하나, 이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貴側

은 이번 2次 訪問團事業에 걸고 있는 離散家族들의 念願.意恩를 잘못

理解하고 있습니 다를

내가 누누이 强調한 바와 같이 지금 우리側 離散家族들은 이번에 2

次 訪問鬪이 交換된다고 한다면 그 構成員은 어디까지나 藝術團보다는

故鄕訪問團 中心이 되어야 된다 하는 意見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要求가 강렬합니다. 原則으로 따지면 이 藝術團이라고 하는 것은 赤十字

7;元에서 할 것이 아니라 南北文化交流 次元에서 해야한다 하는 것이 支

配的입 니다.

다만 相對側의 立場이 있기 때문에 赤十字事業 次元에서 藝術團問題를

包舍시키려고 한다며는 그 規模는 小規模로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離

散家族들의 절박한 念願입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 反映을 시켜야

됩니다.

또하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赤十字奈業 a;元에서 會談

하면서 事業하면서 거기다가 藝術團을 包출시켜 가지고 더군다나 우리側

에서는 5o名 들여보내고 貴側에서는 3oo名을 우리側에 들여 보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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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누가 보거나 理解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主卷을 頭倒시킨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主客을 頭倒시킨거

나 다름이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藝術團이란게 赤+字事業에 包

含되어서는 안될게 包舍된건데 하나의 팀으로 붙은건데 , 이걸 갖다가 貴

側은 3oo名 우리側에 보내고 우리는 5o名 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됩

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南北關係의 狀況을 한번 보십시다. 貴側도 아는바와

같이 南北關係가 多角的인 交流 .協力 方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疇

우리 政府에서는 7.7宣言을 發表를 했어요. 그 內容은 아신바와 같이

南北關係를 交流와 協力의 時代로 轉換시켜 나가자, 雙方사이에 政治人 f

經濟人, 言論人? 文化人t 藝術人, 學生까지 往來하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또 내가 알기로는 貴側도 民間級의 對話 接鱗을 하자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商北對話가 多角的인 交流 .協力 狀況

으 로 가고 있는데 , 이런 때에는 각 專門分野別로 交流.協力이 이루어지

는게 바람직합니다. 무슨 말이냐, 離散家族은 離散家族들끼리 찰다 갔다

하고 또 文化人은 文化人들끼리 往來도 하고 交流도 하고 協力해야 됩

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規漢를 갖다가 故鄕訪問團 3oo 名 藝術團

5o 을 내놓았는데 이 趣旨가 案側 修正案에는 전혀 考慮가 안되었다 이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相互主義 原則이 라든가 f

離散家族의 念願에 비춰블 때에 貴側의 修IE案은 받아들이기가 어립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끝으로 이것 한가지 첨언찰니다 疇

責側 主張하는대로 한다면 故理訪問團 人員이 故鄕까지 가고, 藝術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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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서울? 平壤으로 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무슨말인지 아시겠어요?

貴側이 提起한 相互主義 原則을 무시하고 그렇게 變則的으로 한다면

故鄕訪問團 人員은 自己 故치까지 直接 가야되고 藝術團은 시울 .平壤까

지만 가야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北c박영수) :몇가지로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說明을 조금 해야될 것 같습

니다.

分明히 새로운 것인데 새로운 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理解

를 아직 잘 못하는 것 같아시 ....... 우리가 이번에 藝術團 規模間題에

있어서 弱 과 3oo> 각기 提案上에서 差異가 나고, 또 그것을 主張하고

있는 형편에서 어떻든 이 藝術團 規模問題로 서로 討論해서 낙착을 지

어야 되겠다. 그래인 우리가 이번에 새로운 修IE案을 내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修IE案은 우선 그쪽 立場을 최대로 받아들여 준 提案입니다.

지금 3oo과 5o이 대치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걸 가지고 繼續 3oo 이

냐 5o이냐 이 問題를 繼續 討論하다 보며는 서로 讓步하지 않으면 타

결이 됩니까 ?

그래서 우리는 호상 尊重하고 相對方의 主張 .立場을 考慮해 주자誇 r L

래서 그쪽에서는 5o名으로 하자 5o名 以上은 안된다고 하니까, 그러

나 우리는 3oo名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藝術人들의 한결같은

要求입니 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藝術人들은 어됐든 南쪽에 오래간만

에 나가서 藝術公演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제일 잘 準備된 것을 가

지고 나가서 綜合的으로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자면 적어도 3oo 名은 꼭

있어야 되겠다고 우리 赤十字 藝術人들이 몇차례 찾아와서 正式으로 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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起하였습니다.

r藝術團 3oo名 꼭 하도록 해주십시오 j 우리가 그 사람들의 意思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意見이 좋은건데 > 나쁜 것

아닌데 . 5o名 程度면 그쪽에서는 藝術團 規模가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쪽에서는 그대로 하십시오 출

우리는 3oo 名이 必릊한데 동수로 하는게 原則이지만 3oo名까지 必要

없다는데 3oo名을 하라고 우리가 강요할 必要는 없다는 것입니다
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서로 다 立場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안대로

한다며는. 뭐 어떤 立場에 서는가 하며는 그쪽에서는 藝術團은 故鄕訪

問團보다 規模가 작아야 된다고 일관하게 主張하지요 . 그쪽에서 5o하고

故鄕訪問團을 3oo 名으로 하며는 그게 解決됩니다.

우리는 또 r藝術團과 故鄕訪問團을 동수로 해야된다 i 일관하게 이 主

張인데, 지금도 그 立場에는 變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또 그 체면을, 立場

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첨가 부언해 얘기를 한다며는 이게 國際에서 通用되는 慣例를

놓고 볼때도 藝術團이 찰다 갔다 한다할 때 더 많이 보내는 것이 더

성의를 보이는 것이 됩니다. 國際 慣例上 더 우호 친선의 表示도 됩니

다.

우리가 더 많이 나가며는 흩어진 家族, 親戚들에게도 를은 影響을 주

고 그런데서 우리는 오히려 그쪽보다 더 성의를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

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지금 몇가지 얘기를 하는데 r 離散家族들의 要求다』

하면서 故理訪問團을 크게하고 藝術團은 조그맣게 하라고 한다는데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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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서울에 나가는 機會가 있으면 그사람들 내가 만나 보겠어요 *

南(宋榮大 ) :잘 만나보세요 출

北c박영수 ) :그사람들이 무엇때문에 故朧訪問團을 크게 해달라는 要求만

起하는 것인지, 무엇때문에 그 사람들이 藝術團은 작게 하지요. 그사람 어

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주 좋지 않은 사람이예요. 내가

보건대는 무엇때문에 그런데 간섭을 해요 차

南c李峻熙 ) :아예 必要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출

北c박영수) :그건 나쁜 사람들이예요. 그래서 그런 意見을 提起하는 사

람이 혹시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있다면 그 사람들이 나

쁜 사람이예 요 출

故鄕訪問團도 크게 가게 하는데 藝術團 크게 간다고 해서 무엇이 나

빠서....... 크게가면 그 사람들 빛나는데 지장이 있는가? 그런게 없잖

아요 .

그리고 藝術團은 赤十字에서 할 것이 아니라 뭐 藝術交流 次元에서

해야 된다고 자꾸 하는데 이렇게 後退하지 맙시다. 우리가 襲術團을 같

이 해서 한 좋은 經驗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와서 뭐 r이건 원래 赤

十字가 할 게 아닌데 D 그런 말을 할 必要가 없어.8. .

좋은 先例를 살려 나가기로 그때 우리한테 보내온 便紙에서 무엇이라

고한지 압니까. 를은 先例 l次襲術團 . 故鄕訪間團, 이게 얼마나 좋았는

가. 참 좋았다는거 , 이런 좋은 先例는 繼經 살려나가야 된다고 우리側

에 보네 온 便紙에 누누이 强調되어 있습니다 聲

그리고 7.7宣言에 따라서 위 그쪽 政府에서도 하자고 한다는데 지금

어디 돼요? 앞으로 되겠지요. 우리도 하자는건데 되긴 되겠지요 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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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 赤+字는 지금까지 北南關係改善 t對話 開拓하는데서 항상

先導的 役割을 해왔다 말이예요. 그것은 다 認定하고 있는 것인데출

그렇다면 文化交流 次元에서 交流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이미 좋

은 先例를 따라서 藝術團하는 것>무엇이 나쁩니까? 나쁠 것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l2時가 넘어갔는데 이제 充分히 서로의 &

場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問題를 가지고 더 論議해야 다람쥐 첫

바퀴 돌리듯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訪問團 規模問題, 訪問地問題 이

것을 오늘 이제부터 繼綾 討論해야 결판이 날 것같지 않고, 이만 결속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 . . . . . .

南 c李柄雄 )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營

제가 아까 서두에서 그쪽이 修正案, 상당히 뭐 讓步한 걸로 냈다고

그했는데 , 보니까 특별한 것이 아니다 내가 아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f

3 . 趣旨는 아까 우리 宋代表님 얘기한대로 相互主義 原則에 어긋나는

그런 提議였다, 그동안 우리가 쪽 南北問에 여러가지 會談과 모든 事業

을 하면서 같은 동수로 우리가 일을 해 왔는데 여기서 各各 便利한대

로 하자, 그러면 또 다시 우리가 새로운 間題를 또 提起할 수 있게 됩

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저 말을 바운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

데,저희들은 .基本 立場이 뭐냐 이 散鄕訪問團이라고 하는 基本趣旨에

대해서 우리는 充實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藝術的인 次元의 問題라고 그러면 뭐 다른

文化交流 次元에서 여러 사람이 할 수 있지마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o 1

出發이 赤+字會談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 의제는 南北으로 흩어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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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친만 이산가족을 찾아주는데 基本的인 目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니까 아까 말씀하시던대로 워 象徵的인 事業이든 示

範的인 事業이든 그럼 우선 먼저 한가지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거기서부터 出發된것이 故鄕訪問團 間題입니다.

그래서 이 故鄕訪問團 問題가 어디까지나 우리 여기서는 주된 事業이

고 거기에서 總裁도 오시고 또 여기사람이 가니까 雰圍氣를 좋게하기 위

해서 거기에 藝術團 人員을 몇명씩 같이 가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대략 수에 있어서는 故鄕訪間團이 많아야 되지

않느냐 이건 뭐 常識的인 얘기다 하는 얘기예요 출

그다음에 왜 다시 이제 짧게 말를드리면 相互主義의 原則에 의해서 = L

숫자는 맞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출

그렇다면 거기에서 提議할 때에 이것이 妥當性이 있는 提議냐 하 는

問題가 疑間點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자문제에 있어서는 좀더 그쪽에서 檢討가 돼야 되지 않

겠나 이런 말씀을 내 드리고 싶습니다 를

北(김광수 ) :柄撚先生 ! 그쪽에서 發展的으로 하자, 어떻게 하자 이런 애기

를 많이 하는데 , 지금 그 規模商에서 故鄕訪問團은 3oo名으로 提遷했습

니다. l次訪問때 우리 5o 名으로 했습니다. 그 6배로 提遷했습니다. 우

리 또 그렇게 提起하고, 그 다음에 .記者數는 loo名으로 하자고 提起했

습니다. 貴側이 종전에 하던 3.3배로 提起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隨員을

그쪽에서 5o 名으로 提起했습니다. 2.5배로 했습니다. 종전에 2o 名으 로

했는데 , 다 發展的으로 하면서 무엇때문에 藝術公演團만 단 한명도 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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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말라고 하는가? 무엇때문에 , 무슨이유로?

南(李柄雄) :?금 우리가 이 처음의 숫자는 雙方間에 서로 提示를 했던

거고, 거기서 가장 우리가 尊重이 되어야 될 것은 福互間 대략 지금까

지의 慣例와 이런 것이 尊重이 되어야 된다 이거지요 출

北c김광수) :그럼 3oo名으로 하지, 3oo名으로 나오면 . . . . . . .

南(李柄撚 ) :거기서 3oo名 아니면 안되겠다, 그거는 우리가 지 난번 에5L

이야기했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藝術交流次元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좋은 얘기예요. 본래 藝術團은 많은 사람이

다니는 것이 사실 慣例로 돼있어요 출

그러니까 우리는 이 本質에서 벗어나서는 圈難하지 않느냐출 . . . . . .

우리가 이거 어디까지나 故鄕訪問團, 離散家族 問題 이런 問題를 우리

가 여기서 다루는데라고 그러면 主된거와 從된것에 우리가 分明히 선 을

그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藝術交流> 그 交流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

예요 .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本質的인 趣旨에 맞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란 얘기예요 찰

北(김광수 ) ;主從관계를 얘기하자면 柄雄先生한테 내 다음번에 이야기 를

해 드리겠어요. 時間이 많이 값기 때문에 얘기가 안돼요. 그 主從鬪係를

繼續 얘기를 하는데 그에 대해서 다음번에 柄經.先生한테 號白하게 對答

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해 달라면 해 줄수도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내 오늘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囑

南 c宋榮大 ) :이렇게 합시다
聲

우리가 지금 7o年代初 以後에 會談을 해 오면서 하나의 不文津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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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있습니다. 그것이 인제 相互便宜主義입니다.

이 相互便宜主義를 우리가 유념을 하면서 내가 이런 意見을 하나 내

겠습니 다.

藝術動間題,散鄕訪間團 訪間地 問題도 相互便宜主義로 하는 것이 어떻겠

습니까 ?

北(박영수 ) :그러니까 藝術團 規模를 便宜主義的으로 . . . . . ' .

南c宋榮大 ) :相互便宜主義的으로 한다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藝術團 規

模가 5o名이고 그쪽은 3oo 名이지요?

北 ( 박영수 ) :예 零

南c宋榮大 ) :다음에 인제 故鄕訪問議의 訪問地를 相互便宜主義로 하자 o 1

겁니다. 그러면 우리 故鄕訪間團 人員은 자기 故鄕까지 直接가고 貴側

故鄕訪問團 人員은 서울. 平壤, 저 서울만 오는 거지요?

北 c김광수) :내 한가지 더 물어 블시다.

그럼 藝術團 ,藝術公演團을 相互 便宜主義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藝術

公演團이 地方公演도 할 수 있다는 소리지요?

南 (宋榮大 ) :아니, 그것은 이미 貴側에서
. ' '

北(김광수 ) :아니, 그 便宜, 便利하게끊 하기 때문에 , 便宜主義로 하기 때

문 에 . . .

南c宋榮大 ) :이것은 저 서울로, 서울로 전제를 한겁니다.

北c김광수 ) :우리는 訪間團 ,藝術團과 故鄕訪問團 全體가 서울과 平壤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겁니다. 相互 便宜主義로 한다면 地方公演도

예견을 해야 합니다.

南(宋榮大) :우리는 서울로 전제를 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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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李柄雄 )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대로 그런 問題가 생 긴다 이겁

니f .

北c박영수) :가만, 柄離.先生! 조금 가만 계셔요. 明 白히 합시다. 藝術函 規

模는 , 故鄕訪問團 規模는 3oo名이다. 藝術團 規模는 5o名으로부터 3oo8

까지 각기 便利하게 한다. 맞습니까 ?

南c宋榮大) :다시 한린 얘기해 보세요 출

北c박영수) :藝術團 規理는 각기 便利한 대로 하는데 , 우리는 3oo명 까지

할 수 있다. 를습니까?

南 c宋榮大) :얘기해 보세요 .

北(박엉수) :그거지요? 아니 그걸 確認을 해야 돼요 .

南(宋榮大 ) :아니 ,얘기해 보세요. 쪽출

南(李柄雄 )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지요 를

南(宋榮大) :다 駱聯된 問題이기 때문에 全體를 놓고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요 零

北(박영수) :아, 거기까지는 일없고 龜

그다음에 故鄕訪問團 訪問地는 便宜主義的으로 한다 그겁니까 ? 그거지

요 ?

南 (宋榮大 ) :예,使宜主義的으로 하는데 分明한게 있어요. 우리는 우리 故

鄕訪間團 人員은 貴側 地域에 들어가서 자기 故鄕까지 다 가는 겁니다.

그리고 貴側 故理訪間團 人員이 우리側 地域에 들어와서는 이 것 은 서

울로 . . .

北(박영수 ) :아, 故鄕까지 갈려면 가고 서울까지 갈려면 가고 마를대로다?

南(宋榮大) :아니,서울이지 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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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광수 ) :便宜主義인데 , 便宜主義 출

南(李柄雄 ) :便宜主義가 그런 問題가 생긴다 이거예요. 5o8, 300 U o 1 라

는 便宜主義가 그런 問題가 생긴다 이거예요

北(박영수) :아니 세상에 또 그런법은 없다고. 우리 訪問團, 아니 相互

便宜主義로 한다면 우리도 故鄕訪間地 ,故鄕까지 가는거지 우리 사람들만

은 왜 서울까지만 가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요것만 종 明白히 합

시다. 藝術團 規模는 각기 便宜主義的으로 한다. 이거 아주좋은건데요?

南(宋榮大 ) :아니 (웃음) ,그렇게 한쪽만 떼어서 7러지 말고, 全體를 놓

고 얘기를 해야지 零

北(박영수 ) :아니 宋先生이 이제 提案을 내놓았는데 그거 좋아요 . 이제

아주 좋은 거라구 출

南(李柄雄) :글째 그런 便宜主義로 하면 그런 問題가, 繼績 또 다른 問

題가 또 생겨요 출

南(宋榮大 )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 . . . . . .

北(박영수) :그래, 요거는 어떡하자는 거예요? 가만 있어요 , 藝術團 規模

는 便宜主義的으로 하고 故鄕訪問團의 訪問地를 便宜主義的으로 한다 이

건가? 이건 統一的으로 하는 건가?

南(宋榮大) :아니 ,그건 그 內容을 들여다 봐야지 . 그러니까 내가 그 內

容을 구구이 說明을 했찰아요?

그러니까 우리側 故鄕訪問團 人員이 貴側地域에 들어가서 자기 故撚

까지 다 가고 貴側 故揮訪間團 人員은 우리側에 들어와서 서울만 다녀

가는 거예요 출

이건 分明히 하고, 내가 지금 왜 이 間題를 提遷했느냐 하면 貴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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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規模問題에 있어서 우리는 總體的으로 35o , 貴側에서는 6oo , o 1

렇게 不合理하게 내랐기 때문에 그런 論理의 연장선상에서 유추한다면

내가 말한 이런 식의 反論도 提漆할 수 있다 하는 얘기예 요 .

北c박영수) :아, 이게 提案이 아닙니까?

南c宋榮大) :예, 提案이 아니고 이런 식의 反論도 提출할 수 있다 하는

거예-9 .

北(박영수) :아, 나는 또 提案이라고> 또.(웃음)

北 c김광수 ) :아니, 한번 내禁으면 提案을 내놔야지 출

南(李柄雄 ) :아니, 그얘기 끝나기 전에 그걸 물어보니까 그런 問題가 생

기지 . ( 웃음 )

北 (김광수) :나갔다 들어갔다 하니 龜

北 c박영수) :야, 이거 진짜 갈피를 못잡겠다.
識

北 (정덕기 ) :規模問題와 關聯해서 워 提案 말씀하시겠다고 하고서는 . . .

南 c宋榮大 ) :아니 . 提案이 아니3 료...

北 c 박영수 ) :그래서 藝術團規模는 便宜主義的으로 하고 故鄕訪問團의 訪間

地도 便宜主義的으로 한다. 이게 난 이제 提案이라고 생각해서 確認했던

건데 提案이 아니고 이런 方法도 있다는데 ,그럼 그게 提案인가 提案이

아닌가 ?

南c宋榮大) :아니 그러니까 貴側이 말하는 그런 사고를 갖다가 延長시켜

보면 이러한 생각도 할 수 있는건데 , 論理的으로 말이야 . . . . . . .

北 ( 박영수 ) :그러니까, 그렇게는 생각 안하겠다는 거예요?

南(宋榮大 ) :아니 , 이것은 貴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야 출

北(박영수) :아니 ,그쪽 提案을 내란 말예요. 提案을 내면 내가 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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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요 . 이거 提案이 아니라는데 , 振案도 아닌데 내가 뭘할려구 싱겁게 린

南(宋榮大 ) :내가 整理하죠. 그러면 整理할께 를

北( 박영수)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南(宋榮大 ) :規模問題는 이렇습니다. 아까 貴側에서 낸 修正案 있잖아요?

우리의 立場은 역시 規模問題 決定하는데 있어서는 相互主義가 適角돼야

한다는 立場이고요 . 그건 分理합니다.

그리고 이 問題가지고 우리가 오늘 討論 많이 했는데 이정도 됐으면

이제 는 規模, 訪問地에 대해서 雙方의 立場이 充分히 理解됐으리라고 생

각합니 다 를

그러기 때문에 돌아가서 서로서로 硏究를 해가지고, 특히 規模問題에

관해서 ,訪間地問題에 관해서 다음 接觸때 절충안을 摸索할 수 있도록

努力을 . . . . . . .

北(박엉수) :내가 누누이 그러기 때문에 이걸 더 硏究하고 다음번에 하

자구 그했는데 자꾸 말하다가 이제와서 그런 새삼스런 말을 체 해요 .

南c李柄雄 )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얘기지요 學

北(정덕기 ) :現實的으로 놓고 可能하게 이렇게 折衰案이 돼야 될거 같

아요 .

北(박영수 ) :다음 接觸 날찰데 ,接觸발짜 問題는 . . . . . .

南 c宋榮大) :그건 저 우리 . . . . . .

北(박영수) :그저 이번에 , 아무래도 날짜는 내가 장는게 좋을거 같아요 출

南(宋榮大) :그런 理由가 있어요를 지난번 l次때 , 2次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次期 接觸날짜는 내가 부를테니까 하루도 틀리지 말고 받아달라

하는 要求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받았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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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차례예 요 零

北(박영수 ) :아, 조금 있어요. 가만 있어요 출

北 (김광 수 ) :얘기하는거 다 듣고 얘길 해야지 . . . . . .

北(박영수) :성미가 급하다고 그러더터 거긴 더 급하네요 . 우물에 가서 숭

능을 찾겠습니다. 지금까지 가만보니까 9 肩 27 日 날짜도 그쪽에서 불렀

는데 고만 그날 비가 왔단 말예요 聾

lo月 6 日도 그쪽에서 틀렸는데 또 비가 왔거든. 내가 오늘 날짜 불

렀는데 어제 밤까지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데 좌악 밝았거든 . 밝았단 말

이야. 비 오는데는 아무래도 지장이 돼요. 記출들 活動도 그렇고 . 아무

래두 날짜는 내가 부르는게 맑은 날짜로 될거 같단 말이야 찰

南 (宋榮大 ) :아니, 第 2 次 接繼 우리가 불렀는데 좋았거던 그날. 그저 諒

憶 안나요 ?

北 (박영수 ) : 2次接觸이 절 좋아요?

南 (宋榮大 ) : 아이구 좋았지, 2次接觸 . . . . . .

北 c박영수 ) :그래서 저 그쪽에서 두번을 날짜를 불렀으니까, 이번까지는

내가 부르고 다음번에 가서 만약 또 한다면 宋先生이 부르시요. 그렇게

합시다.

南 (宋榮大 ) :아니 . 두번 부른게 아니라 . . . . . . . .

北 (박영수 ) :그래서 두번 불렀지. 두번 만불렀다는건 또 워예요. 9 月

27 H , 10肩 6 日 다 그쪽에서 불렀지 출

南(宋榮大 ) :아니 , 우리가 지금, 이봐요 출

北 ( 박 영 수 ) :그래, 내 案을 먼저 내지. ll月 8 H , 水濯日 聲

南 (宋榮大 ) : ll月 8 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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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c李術雌.) :아유 머네. ll月 8 日이면 출

北(박영수) :지금은 그저 앉아서 자꾸 말싸움 하는 것보다 充分히 나오

자 마자 合意될 수 있도록 내가 전번에 이거 아까 할려던 말을 못했

는데y 전번에 올라가서 오늘 날짜 問題가 어떻게 妥結이 되게 되었는가 출

南 (宋榮大 ) :水濯日 를

北c박영수) :많이 硏究를 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妥結이 될 수 있게 하

겠는가를 그 硏究結果가 오늘 나타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많이 硏究를 해

야 돼요. ll肩 8 日 그때 합시다.

南(宋榮大 ) :내가 또 한번 讓步해야 되겠구만요. 그렇게 합시다.

北c박영수) :그래야 밝은 날짜예요. 그렇지 않으면 비오는 날짜에 또 한

단말이 야 를

北(김광수 ) : 硏究를 잘해서 좋은 合意를 보면 좋은데 . . . . . .

北 (박영수) :자, 고만합시다.

<雙方代表 人事交換後 退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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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流表團 認者會見-. >

* Qf8f : 1989.10.16 (J!) 12:49 ~ 13:12

* 場所 :板門店 우리이 地域 r平和의 집J

* 發表 및 答辯 :宋榮大 首席代表

l . 記者會見文

오늘 3次 實務接觸 結果를 발표하린습니다.

오늘 接觸은 오전 lo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i2시 2o분에 끝났습니다.

오늘 接觸에서는 대체로 세가지 間題에 關해서 討論을 가졌습니다.

첫째間題는 本會談 再開 및 第2次 訪問團事業의 實施時期問題, 다음 두

번째는 訪問團의 訪問地間題 ,세째는 訪問團의 規模問題 ,이처럼 대체로 세

가지 問題를 가지고 討論을 벌렸는데 그중에 우선 그 時期問題에 關해서

는 雙方 第2次 故鄕訪問團 및 藝術公演團의 交換時期를 i2月8 日부터 着

手한다. 또 第ll次 會談의 開催날짜는 i2月i5 日로 한다. 하는데 대해서

는 合意를 했습니다. 다만, 이 訪間團의 滯留期間과 關聯하여서는 우리側

o1 5 油 6 日을 提議해놓고 있고, 또 北側이 3泊4 日을 提案하고 있기 때

문에 이 問題에 관해서는 아직 意見差異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特히 , 오늘 이 合意가 이루어지게 된 背景을 말씀드리면 우리側은 本會

談을 먼저 열고 第2次 訪問團事業을 實施하는 것이 좋다. 다시 말씀드

리면 先 本會談 後 訪問團 實施의 手順이 合理的이고 現寶的이라고 생각하

지마는 이 實務代表接觸을 하루라도 빨리 妥結지음으로 인해서 內外의 期

待에 副應코자 하는 立場에서 時期問題에 關해서 修正案을 提示를 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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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時期에 關한 修正案을 우리가 먼저 提示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우

리가 提示한 修正案에 北側이 同意해 옴으로 인해서 아까 말를드린 바와

같이 l2 n 8 a , 12月 l5 日 날짜問題에 合意를 이룩하게 된 겁니다 출

다음 두번째 ,訪問地 問題에 對해서는 우리側이 故鄕訪問團 人員은 故鄕

까지 直接 갈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主張한데 反해서 北側은 서울과 平

壤에 限定시키자 하는 主張을 되를이 했습니다. 우리側이 故撚訪間團人員

이 故鄕까지 가도록 해야된다 하는 것은 대체로 네가지 理由에서 였습니

다.

첫째는 지금 雙方間에 이번 訪問團의 名稱에 關해서 離散家族故鄕訪問團

및 藝術公演團 交換으로 合意를 하고 있기 때문에 雙方이 合意한 名稱이

故鄕訪問團이라고 한다면 當然히 離散家族들이 故鄕까지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을 强調했습니다.

그다음 두번째는 지금 우리側 離散家族들 意思와 要求가 이번에는 故鄕

까지 좀 갔으면 좋誰다 하는 强烈한 要求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초을우

리가 考慮한 겁니다.

셋째는, 이번 2 次 訪問團事業의 趣旨가 離散家族들의 苦痛을 다소나마 덜

어주는데 있기 때문에 ,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의 要求대로 故鄕까지 가도록 f

省墓까지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이번 訪問事業의 趣旨와 맞다

하는 것입니다
출

그다음 네번째는 故鄕까지 가는 問題는 雙方이 本會談에서 이미 合意한

麗由往來精神과도 符合된다 하는 점입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雙方은 本會談에서 本會談 議題 5가지를 플어가

는 解決方法의 하나로서 自由往來를 資施한다 하는 점에 대해서 原則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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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合意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訪問團事業에 있어서 離散家族

當事者들이 故鄕까지 가게 되며는 그 自體가 本會談의 自由往來問題 要結

에 有利한 유件을 提供하고 雰圍氣를 造咸할 수 있다.

대체로 이상 말씀드린 네가지 論據에 依해서 우리는 訪問地를 故鄕까지

가는 것으로 提議했습니다. 그러나 北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울 . 平壤

으 로 圖執함으로 인해서 이것은 意見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訪問團 規模問題와 關聯해서 우리側은 故鄕訪問團 3 o o

名, 藝術公演團 5o 名을 거듭 强調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35o명을 거글 强調한 理由로는 이번 訪問團事業의 中心이 역

시 藝術團보다는 故鄕訪問團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考慮했고 또 하나는 o1

故鄕訪問團과 藝術團은 性格이 差異가 있기 때문에 赤十字次元에서는 故鄕

訪問團을 交流시키고 그리고 藝術公演團은 諒神b릿 <b交流의 次元에서 實施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立場에서 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北側은 그 전에와는 조금 다른 案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商側은 故치訪問團數를 3oo ,藝術團數 5o ,그러니까 합쳐

서 35o명으로 하고 北側 自己側에서는 故鄕訪間團 3oo ,藝術團 3oo , 합

치면 6oo명 規模로 하자고 제의하고 나왔습니다. 이점에 關해서 우리側

은 北側의 이와같은 案이 相互主義에 어긋나기 때문에 받기가 困難하다하

는 立場을 表明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번 接觸날짜는 北側의 要請에 의해서 ll月8 日날 오전 lo

時에 다시 갖기로 合意를 하고 오늘 接觸을 끝냈습니다.

以上 오늘 接觸結果를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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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質疑 .應答

質問 : ll 月8 日날 만나서 論議될 問題에 대해서 . . . . . . .

答辯 :지금 雙方間에 주로 協議 .解決해야 될 重要課題가 다섯가지가 있습

니다.

첫째는 時期問題, 둘째는 規模問題 , 세째는 訪間地問題 ? 네패는 藝術團間

題 , 다섯째는 其他訪問團에 關聯된 問題, 아까 말한 네번째 藝術團안에 藝

術公演內容 , 方法같은 것이 있겠습니다.

質問 :討議는 대충 다 되신 모양인데 . . . . . . .

答辯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다섯가지가 중요문제인데 그중에 오늘 誇

期問題에 關해서는 合意가 된겁니다. 이렇게 놓고보면 나머지가 또 네

가지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規模 , 訪問地, 藝術團公演問題, 其他 關聯問題, 이렇게 네가지가 남아 있

는데 지금 3次接觸이 끝난 오늘까지 이 藝術團 公演問題와 其他 關聯

問題는 雙方이 基本立場만 내놓았을 뿐이지 討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

니다. 아직 討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合意가 됐거나 討

論이 된 것은 時期問題, 規模問題, 訪問地問題까지만 왔습니다. 아직도 두

가지 問題에 관한 討論을 해야될 必要性이 남아있는 겁니다.

質問 :아까 말씀하셨듯이 北側이 故鄕訪問團과 藝術團은 3oo 명 f 3oo명 으 로

하는 것이 相互主義에 어긋난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

십시요 ?

答辯 :지난 85年 l次 訪間團事業 交換할 때에 이 訪問團의 總體的 規模 f

總體的 規模를 同數로 合意를 해시 交換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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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當時에는 各各 l5l명씩 ,勿論 i5i명중에는 故鄕訪問團 人員數는同

數였고 藝術團 人員數도 同數였습니다. 이렇게 過去의 85年에도 양편

이 똑같이 ,똑같이 相互主義에 立脚해가지고 實現을 시켰고 또 그동안의

赤+字會談을 해오면서 하나의 不文律과 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은 이 相互主義입니다. 相互主義입니다.

그래서 이런 相互主義 見地에서 볼 때 北側이 내놓은 規模案이라고하

는 것은 우리南韓.漆論團 .藝術團 합쳐서 35o명이고, 北側 .자기네들은

6oo 명 , 이건 너무 數的面에서 差異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雙方

이 그동안 不文律처럼 堅持해온 相互主義와는 맞지않다 하는 점을 저희

가 指摘을 했습니다.

質問: 4次接觸에서는 다 合意가 될 것으로 봅니까?

答辯:저는 오늘 時期問題에 關해서 合意를 한 것을 큰 成果로 블니다.

事實 이 時期間題에 關해서 우리가 讓步를 한 것은 그 나름대로 相當

히 意味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l次, 2次때 本會談을 먼저 하

자. ll次會談을 먼저 열자. 그리고 이어서 第2次 訪問團을 하자는

데는 重要한 理由가 離散家族問題 解決의 根本問題와 關聯이 있었기 때

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離散家族間題를 根本的으로 폭넓

게 包括的으로 해결해주는 方法은 本會談 議題 5個項事業을 발리 要結

짓는 것입니다. 이 本會談이라고 하는게 4年前에 열렸어야 될 會談이

지금까지 못열리고 있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 年前부터 本會談

開催準備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本會談이 가지고 있는 比重이 이처럼 重

要?고, 本質的 問題고, 또 오래전부터 準備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反面에 이 訪問團 交換事業이라고 하는 것은 準備가 따르는 問題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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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本會談 먼저하고 이어서 訪問團하자. 이렇게 우

리가 主張해 온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原則에 關聯된 問題인데 北側

이 자꾸 이 訪問團부터 먼저 하여야 되린다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側으

로서는 일단 이 問題가지고 더이상 時間을 끌어서는 안되겠다 그겁니다.

왜냐하면 年內에 이 두事業을 모두다 實施하려고 그러며는 時間이 촉박

합니다.

時間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 時期間題 하나때문에 걸림돌이 측어가지고

時間을 끌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과감히 讓步한 겁니다.

質問 :北側이 자꾸 訪問團을 먼저하자는 理由는 무엇입니까?

答辯 :그분들은 이 訪間團을 本會談보다 먼저 해야되는 理由로서 本會談

雰圍氣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 訪問團을 먼저 하자는 거예요. 지금은

本會談을 좋게 할 수 있는 雰圍氣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기때문에 訪

問團을 먼저 해가지고 雰圍氣도 좋게 해놓고 本會談을 하자는게 그쪽主

張입니다.

質問 :本會談 雰圍氣가 지금은 좋지않다는 理由는 무엇입니까?

答辯 :우리側은 지금 狀況이 故鄕訪問團을 할 수 있고 本會談은 할수 없

는 狀況으로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지금. 狀況은 本會談도 당장 열수

있고 訪問團도 交換할 수 있는 그런 狀況입니다. 그런데 이 北에서는

저희와는 즘 立場을 달리 지금 狀況은 訪間團은 지금 할 수 있으나

本會談은 당장하기는 어립다 하는 그들 나를대로 主張입니다. 이것은 視

角 差異예요.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더이상 뭐 지적하고 싶지는 않

습니다.

質問 :오늘 저쪽에서 양보한 거는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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答辯 :全然 없습니 다.

質問 :林秀卿間題는 言及이 없었습니까 ?

答辯 :林秀卿問題 .文益漆問題 오늘 또 그쪽에서 擧論했습니다. 그 問題를

擧論한데 대해서 저로서는 遺憶을 表明하고 이 間題가 이자리에서

討論될 性質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못박고 寶質問題 討議로 誘導를

했습니다. 그래서 文益煥 .林秀卿問題가 더이상은 討論이 안됐습니다.

質問 :時間的으로는 그쪽에서 文益煥 .林秀卿問題를 얼마나 이야기했습니까?

答辯 :오늘도 北側 首席代表 첫발언에서 ,첫發言에시 文益經 . 林秀卿問題를

擧論을 했고 또 實質問題 討論途中에 이 問題를 다시 提起를 했습니다 驪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會談 外的問題를 가지츠토

서 質的問題 討議에 지장을 招來해서는 안된다 하는 立湯을 强力히 計

쳤고 거기에 北側이 同意해 온 겁니다.

質問:北韓側이 故鄕訪問團數를 3oo 명으로 하고 藝術公演團數를 3oo 명으로

해서 同數槪念을 상할히 중시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散鄕訪問團 3oo 명으

로 合意가 됐고, 藝術團은 3oo명과 5o명을 절충하려는 것과 同數槪念

과 어느쪽에 더 비중을 두는 것 같습니까?

答辯 :北側은 이 散鄕訪問團 3oo , 藝術團 3oo , 이렇게 同數槪念을 主張하

는데요. 아마 제가 받은 印象으로는 藝術團에 대한 關心이 대단한 거

같습니다. 대단한 거 같아요. 그러나 우리側 立場에서는 아까 말씀드

린 바와 같이 지금 離散家族들의 여러가지 意思, 要求 또 두事業이 갖

는 性裕上의 差異의 問題들을 考慮해서 藝術團의 출자를 그렇게 많이 하

는 것은 適合치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藝術團을 갖다

가 北韓倒에서 關心을 가지고 굳이 늘리자고 한다면 南北文化交流의 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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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質問 : 4次會談 展望을 좀 말씀해 주시요 를

答辯 :일단 오늘 接觸에 重要한 間題하나가 妥結이 됐기 때문에 訪問地問

題 , 規模問題가 이제 남아 있는데 저는 이 間題도 雙方이 相互 尊重하

고 또 讓步하는 精神을 發揮하게 되면 折表點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고 봅니다.

質問 :間題는 時期間題를 미리 定해놓고 그다음에 議題問題를 들어가기 때

문에 會談이 進行되는 狀況을 보아가면서 時期를 決定해야 되는데 거꾸

로 뒤집어진 것이 아닙니까?

答辯 :옳은 말씀인데요. 事實 이 時期間題는 事實上 앞으로 남아있는 訪

問地間題, 規模間題와 密接한 聯關이 있습니다. 만약 이 時期問題를 合

意해 놓구요. 訪問地問題, 規模問題에 관해서 意見接近이 안되면 우리가

合意한 날짜에 이 두 事業을 實施하기는 어렵지요. 그래서 相互 密接

한 聯關이 있는데요. 왜 이렇게 時期問題에 대해서 먼저 討論을' 하고

合意를 했느냐 하면 우선 雙方이 모두가 다 年內에 하자라고 하는 立

場이 있었고 雙方 내놓은 提案文 順序로 보아서 이 時期問題가 제일 처

음 들어있었읍니 다
찰

그러다보니까 이 時期問題에 合意를 본거 5 :.

質問 :그러며는 우천側 赤十字는 돌아가서 準備를 하실 것입니까?

答辯 :準備는 이내 着手를 했습니다. 지금 訪問麗 構成問題에 關해서는相

當히 準備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零게든지 年內에 이

두 事業을 꼭 實現시키린다고 하는 그런 立場입니다.

質問 : 4次會談은 지난 l次, 2次, 3次會談이 9 M 2 7 3 , 6 B , 16 日 이렇

게 lo 日 간격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實質的인 合意가 시작되는 狀況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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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간격은 2o 日로 한 理由는 무엇입니까?

答辯:次期接觸을 ll月8 日로 合意한데 대해서 質間을 해주셨는데요. 너무

늦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ll月8日은 北애에서 提

議한 것을 우리가 受諾한 겁니다. 우리側에서는 事實은 날짜를 좀 맹

기려고 그했습니다. ll月 8 日보다 훨씬 좀 앞땡겨서 하려고 했습니다

만 北側에서 굳이 ll月8 日을 主張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受容한

겁니다.

質問 :이번 會談에서 서로 Press guideline을 정했습니까?

答辯 :그것은 아직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質問 :事業時期가 定해졌는데요. 選拔隊가 미리가는 問題에 대한 얘기는

안나왔습니 까?

答辯 :아직 거기까지는 이야기가 안나왔어 요 .

質問 :조금전에 Press guideline 얘기가 나왔었는데 例를 들자면 우리側이

47;會談을 며칠로 提案했는지 서로 이야기하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있었

습니까 ?

答辯 :그런 건 없었어요 聾

質問 :며칠로 提議했었습니 까구

答辯 : 4次接觸을? 사실은 順序로 봐서는 우리側이 4次接觸을 먼저 提議

할 차례입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北側에서 提議한 날짜를 우리가 받아

서 오늘했기 때문에 다음 4次接觸日字는 우리가 먼저 提議하는 것이順

序인데 또 저희도 그렇게 할려고 그했습니다. 그런데 北側에서 이번에

하여튼 이번에 먼저 부를테니까 남쪽에서 를 들어다오 해서 그런 거예

요 . 그럼 다음 機會에 뵙도록 하고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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